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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isstudy,surfaceisclassifiedintoindependentobjectinastructure.The
surface can be distinguished by perceptual surface and visible elevation it
continuously radiates new sensation by objectoftransformed and also havea
medium characteristic.So,surfacebuildingisnotaonesidednarrativeobjectjust
like symbolic building or neon sign,it's an important factor can cause a
constructivecommunicationconnectedmodernsociety,correlation.

Medium has been consciously changed & developed since the beginning of
civilization.Sinceindustrialrevolution,themedium interchangetechnologyisrapid
& physicallyexpendedduetotheradicaltechnicaldevelopment,andthesedays,it
becamea medium which isexpanded space-time.Contemporary,thechangeof
acknowledgement to Art made the most wonderful Art, Architectural
achievement(building) as a same acknowledgement methode. Architectural
achievementasan Artmadeamultifariouscommentsby surfacesupported by
developmentoftechnology&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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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media is based on the human's physicalability expansion and it
contained various sensibility,so they recognized itvarious differentstyle each
other.variouscomments& worksarehappened bymaterial& methodofsurface
througheachbuilding& human,human& human.Thosecommunicationbysurface
between subject& others is consisted the various method ofsurface through
feed-backontheartificialachievement.

Butthesurfaceofmodernartificialachievementwasnotout-brokenatonetime.
Conceptofdecorationaredebatablehistoricallyanditcanbeclearandaccurateby
'Bekleidung'theorybyGottfriedSemper.Andthechangeofbaroquepainting&
architecturebyHeinrichWolfflinisthebasictheoryofsurface.

These days, surface reflects its modernity by revised or revealed of
standardizedprogram & itsblockedimages. Themethodofexpressionissurface
madedoublelayerandexpendedit'sperceptionrangebyinsidesituation,user's
ation,media,day & nighttime'schanges.Also itcan beimmaterialization by
metreiral'sregenerateandre-builtitsoriginalcharactor. Thecommunicationby
surface of immateriality is maximized through various acknowledgement
interpretation.

Onthisstudy,westudiedseveraldiscussionofsurfaceinmodernarchitecture's
origin,andit'scommunicationalcharacter. Thosediscussionforsurfaceshouldbe
researched and studied by modern architects and also is sparking renewed
discussion on it's various experiment,analyse materialchanging method by
relationsofhuman& surface,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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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현대건축의 외벽에서 고전건축의 구성방식과 다른 경향이 일부 비평가의
논의와 연구문헌에 거론되는 상황을 인지하고,외벽구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
적인 건축물의 특징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건축물의 벽이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외벽을 만드는데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건축가에게 회화의 캔버스와 같은 의미였던 외벽은 벽화나,조
각뿐만 아니라,재료의 실험적 사용을 통해 더욱 확장된 개념의 캔버스가 되고 있다.
그것은 추상적인 재현(Representation)을 하면서 고전건축의 재현과는 다른 건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실제로 장 누벨이나 헤르조그 & 드 뮤론,토요 이토 등의 건축물
에서 외벽이란 단어는 스크린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외벽의 사용이 과거와 다름은 외벽의 성질과 구성 원리로 구분할 수 있다.

‘외벽’은 벽으로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고 개구부를 두어 빛이나 공기가 통하게 하는
것으로 건축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하지만 여기서 논하는 현대의 ‘표
피’는 내-외부 구분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으며,재료의 물성을 겹치거나 변형시키는 방
법을 통해 시각적 변형이나 왜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건축물의 ‘표피’는 구조와 독립 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구조적 역할의 유무

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표피’는 구조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오히려 구조를 덮거나,왜
곡하는 등 폭넓게 표현되고 있다.이와 같은 경향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외벽’대신 ‘표피’라고 언급하며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피’는 그 건물의 용도,공간,사용자,구성 등을 덮어버림으로 인해 과거 도시와

건축물의 구조를 도시와 표피 구조로 변형시켰다.관찰자가 건축물을 인지하는것에 있
어서 사람의 감각 중 시각이 가장 많이 작용하게 되므로,건축물의 ‘표피’는 시각에 가
장 1차적으로 접근하여 불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관찰자가 건축물에 접근하면서
느끼는 현상적 시지각의 변화와 ‘표피’를 통한 외부에서 내부,내부에서 외부로 시지각
의 변화는 단편적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로서 사용자와 관찰자에게 경험된다.또
한 패션과도 유사한 성격으로 인식되어 건물을 드러내는 아이콘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것은 불특정한 현대성의 반영으로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건

축물에 대한 현대적 요구는 표현적 성격의 표피로 나타나고 있다.이것은 대부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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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지라도 대중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므로 단편적 현대성의 반영이라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거론되는 건축물은 개인주택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상업,공공시설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공공적 소통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건축물의 표피는 추상적
표상성을 가지므로 자체가 하나의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과거 주체와 객체의 소통적
관계는 건축물의 공간에서 거론되었지만 여기서는 표피에 한정하여 소통을 다루고자
한다.물론 건축의 본질이 매체로서 역할이 아닐지라도 현대성의 소통적 관계를 표피에
집중하여 검토 했을 때,일부 현대건축물의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피’는 건물과 관찰자 사이에 위치하여 매체로서 단편적 이

미지의 제공자가 아닌 현대적 소통의 반영으로서 존재함을 규명하고,그로 인해 디지털
매체 시대에 현대건축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111...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대대대상상상과과과 방방방법법법

이 논의의 대상은 건축물의 외벽이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단일한 벽이 아닌 기능을
갖거나,그것이 다른 의미를 생산하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한정한다.한정되는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현대건축 표피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고,기존의 외벽 구성방식이

아닌 다양한 표피적 건축물의 특성을 물리적 관점에서 알아보는 것이 하나이며,건축
작업에 있어 표피에 대한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작품분석이 또 하나이고
그 건축물들이 의미론적 관점에서 시각을 통한 표피의 소통적 기능을 매체의 관점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또한 하나이다.
2장 ‘건축물의 표피란 무엇인가’에서는 건축표피에 대한 개념을 그동안 논의 되었던

점들을 바탕으로 물리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을 통해 벽과 외면,표피의 차이를 밝힌
다.
3장 ‘물성의 변형과 시각적 경험’에서는 표피를 구성하는 재료의 실험적 사용을 통

한 물성의 변형으로 지각적 경험이 확장됨을 밝히고,건축물과 시각과의 관계를 통해
비물질화 된 표피가 갖는 시지각적 효과와 의미를 밝힌다.
4장 ‘소통과 매체로서 건축 표피’에서는 시지각을 바탕으로 하는 표피의 매체적 성

질을 알아보는 작업을 통해 표피와 건축물,사람과 표피,건축물과 사람의 관계를 알아
보고,매체로서 표피가 현대건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또한 표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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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험과 논의를 소통의 관점으로 분석해보고 결과적으로 현대건축의 표피를 왜 현
대성의 단편으로서 소통의 입장으로 봐야하는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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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 대상 건축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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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소통과 표피의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건축 표피에 대한 논의를 확인 하고자 한다.건축물의 외벽은
건물의 표상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일반적으
로 외면과 표피는 벽과 유사하게 정의된다.그러나 벽,외면,표피
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왜냐하면 벽
은 물리적 관점에서 분석 가능하고 외면은 의미적 관점해서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벽,외
면,표피의 차이가 분명해진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대건축의 다
양한 특징 중 ‘표피’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
보기 위해 건축물의 구성요소인 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외면,표피의
성격을 짚어보고,차이를 밝힘으로서 본 논문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표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1벽과 표피에 대한 고찰
2.2건축물의 벽,외면,표피의 차이

제제제222장장장
건건건축축축물물물의의의 표표표피피피란란란 무무무엇엇엇인인인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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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벽벽벽과과과 표표표피피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222...111...111전전전통통통적적적인인인 벽벽벽의의의 변변변형형형

건축물을 전통적인 요소와 구성으로 볼 때,로지에의 최초의 오두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둥,보,서까래로 구성된다.로지에는 건축물을 엄격한 기하학적인 문제로 보
고 장식적이고 조소적인 표현을 엄격하게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근원적 개념에 다
가간다고 보았다.하지만 구성요소가 아닌 재현의 관점으로 봤을 때,구성요소는 단지
뼈대의 기능만을 갖는 바탕의 역할일 뿐이다.건축의 구성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단지 본 논의에서는 재현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분석하고 표피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찾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의 영역에서 시각과 소통은 결코 따로 생각 될 수 없다.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

르기까지 표상에 대한 문제는 1차적으로 건축물의 외면으로부터 시작된다.시저 펠리의
PacificDesignCenter건물과 1976년 UCLA대학에서 건축 기호학 세미나에서 논의된
은유적 형태는 건축물의 외면이 가지는 은유적인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볼륨과 매스
로 말 할 수 있는 외면은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재료의 물성이나 형태적 특성으로
드러난다.또한 외면에 대한 문제는 벽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벽과 장식에 대한 논
의 중 고트프리트 젬퍼의 논의를 살펴보면 건축의 원시형태에서 천을 둘러싸는 모티프
를 통해 직조의 의미를 벽에 적용하고 있다.‘dressing'은 구조적인 것과 장식적인 것의
구분이 불가능 할 때 까지,형태를 비물질화 시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벽
은 피복을 통해 존재양상을 결정짓게 되고,문화 양식과 역사가 개입되는 것이라고 언
급하고 있다.젬퍼의 주장은 현대건축물에서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이것은 벽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근대 이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산업혁명에 의한 재료의 발달은 ‘벽’을 구조로부터 해방 시켰고,유리는 시각

단절적인 벽의 의미를 변화 시켰다.구조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벽은 건축가의 상상
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스크린이 되었고,많은 의미론적 가능성을 지니는 표피가
건축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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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벽벽벽의의의 본본본성성성과과과 물물물리리리적적적 특특특징징징

벽의 본성은 내부와 외부의 영역을 경계 지음으로서 공간을 형성하는데 있다.벽은
경계를 통해 차별을 만들고 하나를 두 개의 개체로 분리시킨다.벽으로 인해 양지와 음
지의 구분이 생기고,자연과 인간은 경우에 따라 어느 한쪽을 점유한다.또한 벽을 통
해 인간 행태의 다양성을 보장 받게 된다.대표적으로 도시에서 외벽은 행동양식의 반
영을 의미한다.외부에서 바라본 외벽은 장식이나 형상을 통해 내부의 기능을 짐작하게
하고,내부에서 외벽은 난로,굴뚝,선반,의자 등 내부를 위한 기능을 담아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따라서 외벽과 도시의 관계는 행동양식을 반영하는 소통적 관계를 가지게
되고,외벽과 내부는 사용자의 사용방식을 충실히 반영하는 관계가 형성 된다.
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 객체간의 관계는 물리적 공간에 벽이 생김에 의한 자연발

생적 관계이다.벽의 물리적 특성을 말하기에 앞서 루이스 칸의 말을 빌면,‘보는 기둥
을 필요로 한다.기둥은 보를 필요로 한다.벽 위에 기둥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없다’라
고 했다.벽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보 아래나 위에 존재 할 수 있다.벽이 기둥의 역할
을 한다면 그 자체가 기둥이자 벽이다.벽은 중력에 저항하여 수직 방향으로 생긴다.
아치식 벽은 돌이나 벽돌을 하나씩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구조 기능을 하고,
가구식 벽은 기둥사이를 매우는 비구조체로 구성된다.1)
구조적 측면에서 벽은 재료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돌은 물리적으로 축력에 강

하다.돌은 역사적으로 벽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체가 구조체로 존재
한다.아치식 벽은 돌이 갖는 물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며,구축적이다.반면에 목구
조를 비롯한 가구식 구조에서 벽은 채움의 성격을 갖고 있다.벽이 구조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돌을 비롯한 나무,금속,천,유리 등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 가능하다.다
양한 재료의 사용가능성은 장식의 가능성을 갖는다.나무의 결이나 천의 주름,유리의
반영은 면의 채움에 관계하며 비-구축적이다.
채움에 대한 고민은 장식으로 나타난다.구축적 물성의 돌은 배열2)을 통한 장식이

되고,비-구축적 물성을 가진 것은 각각의 배열로 장식이 된다.벽에 있어서 장식은 자
연발생적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해 구축되고 사회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재현의
은유적 방법이 된다.

1)아치식 구조와 가구식 구조에 대한 의미는 ‘헤르조그 & 드 뫼론 건축의 외피구성 연구,유진상,박론,
2003’p14의 내용에 연장된다.

2)에블린 페레 크리스탱,김진화 역,Lemur,눌와,2005p28
-‘벽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무엇보다 레고 벽돌을 쌓아 올린 것과 같이 재료가 ‘배열’되어 이루어진 상
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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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333표표표피피피의의의 건건건축축축적적적 특특특징징징

이 같은 벽의 특성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본성으로 존재해 왔고,앞으로
도 계속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하지만 분명히 최근 지어진 몇몇 작품을 살펴보면 앞서
말 한 벽의 본성이나 장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토요 이토(ToyoIto)의 SerpentineGalleryPavilion는 잔디위에 살짝 떠있는 육면체

로 존재한다.전통적 구조시스템을 배제해버린 기둥이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벽과
지붕의 단면 깊이를 결정하는 얇은 강철판은 접힘과 교차를 통해 연결되어 상호 의존
적인 복잡하고도 하나로 이어지는 개체를 형성하고 있다.벽은 여러 방향으로 교차되는
선으로 분절되어 점,선,면으로 분리 된다.선으로 분절된 각각의 면은 추상적인 2차원
의 형태로써 벽,유리창,개구부,지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추상적인 이미지의
무한한 확장을 통해 순수한 건축형태의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내고 있다.
헤르조그 & 드 뮤론(Herzog& deMeuron)의 BeijingStadium은 강판 4개를 이어

붙인 강관을 실타래처럼 얽힌 프레임 구조로 외벽을 형성하고 있다.형태적 원형과 부
재의 서로 얽힘으로 인해 직교체계가 무너지고,더 이상 기둥과 보의 구조체계를 의미
를 잃어버린다.물론 이것은 하나의 구조체일 뿐이고 외부로부터 비와 바람을 실질적으
로 막아주는 것은 그 속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마치 고대 그리스 신전의 구성방식처
럼 내부의 실에 깊이를 부여해 주는 외부 열주와 같이 BeijingStadium은 경기장이라
는 열린 공간과 그곳에 속해있는 시설을 하나로 덮어버리는 얽힌 프레임 구조로 구축
되고 있다.

<그림 2-1>교차와 접힘의 표피
ToyoIto-SerpentineGalleryPavilion

<그림 2-2>얽힘의 표피
Herzog& deMeuron-BeijingStadium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앞서 설명했던 벽은 단순히 외부와 내부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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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외벽이라는 하나의 레이어 만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또한 베이
징 스타디움의 외벽은 내부의 공간구성이나 프로그램,사용자의 목적등과 전혀 상관없
이 이해된다.벽과 지붕,기둥과 보의 구분은 무의미하다.예시의 외벽은 벽이 갖는 구
조적 기능에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두 건물 모두 단순한 형태이다.대신 형태를 구성하는 건축적인 어

휘에서 SerpentineGallery는 면의 접힘과 교차,BeijingStadium은 선의 얽힘과 교차
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이것은 보와 기둥에 의한 전통적인 건축형태 구성체계를
벗어나난 것이며,시각적으로 새로운 감각을 유도하고 있다.두 건물의 외벽은 구조체
이자 장식이다.단지 디테일에 의한 장식이 아니라 전체적 구성에 의한 장식이다.따라
서 위 건물의 외벽이 가지는 특징은 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접근하면서 보이
는 시지각적인 독특함(identity),창조성(creativity),낯섬(unfamiliar)의 감각을 강하게
주고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건축적 특징을 표피라고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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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건건건축축축물물물의의의 벽벽벽,,,외외외면면면,,,표표표피피피의의의 차차차이이이

222...222...111벽벽벽,,,외외외면면면,,,표표표피피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표피와 벽과 외면은 서로 관계하고 있지만 범위와 의미는 다르다.벽은 물리적 개체
이고,외면은 재료의 두께나 물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은유적 범위로 분류 할 수 있
다.그렇다면 표피의 영역은 두 영역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일까?
벽,외면,표피의 관계를 물리적 영역과 은유적 영역에서 분류해보면 표피는 벽에

포함된다.왜냐하면 물리적 경계를 가지고 외부와 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바깥
의 부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벽의 사전적 의미에서 외벽,내벽,홀로 서있는 벽,가벽
까지 벽의 물리적 범주에 들어가므로 표피가 벽의 모든 범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또한
은유적인 범위에서 살펴보면 외면은 건축물에서 외기와 면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지칭
하는데 외부 형태와 구성에 관계한다.표피 역시 은유적인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하나
모든 건축물의 외면을 대변하지 않음으로 외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3)

벽 외면표피

물리적 영역 은유적 영역

물성 지각

<표 2>벽,표피,외면의 관계도

따라서 표피는 벽의 물리적 관점과 외면의 은유적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분석이 가
능하며,물성과 지각(특히 시지각)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여기서 은유는 가라타니 고진이 ‘은유로서의 건축’에서 언급한 ‘은유’-이성을 매개로 앎을 체계화 하는
모든 과정이 아닌 찰스 젠크스가 ‘근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에서 언급한 ‘은유’에 가까운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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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물물물리리리적적적인인인 벽벽벽

위와 같은 가설은 지금까지 건축의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빛과 공간,존재와 의미로
서가 아닌 사물로써 건축물을 가정한 것이다.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 벽,외면,표피는
독립된 개체로써 분석이 가능해진다.아래의 직육면체를 보자.이것은 속이 꽉 찬 입방
체일수도 있겠지만 건물이라 가정한다면,내부와 외부로 구분지어 생각 할 수 있다.아
래 다이어그램에서는 건물의 성격,프로그램,공간,용도 등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이 그
대로 확장되어 벽으로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외벽은 내부 체계와 연계되어 외부로 나
타나고 있고,두께를 가지며 각각 떼어내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림 2-3>벽의 다이어그램

찰스 젠크스(CharlesJenks)의 ‘근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에서 건축물을 사물로
서 형태와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4)입면과 형태의 은유적인 언어와 의미는 건축
물이 시각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점은 로버트 벤츄리
(Robertventuri)의 ‘벤츄리 하우스’에서 알 수 있으며,독립적으로 덧대어진 파사드는
주택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상징으로 존재한다.
파사드와 입면은 다르다.파사드는 외벽 중 어느 한 부분을 의미하고,입면은 시각

을 통해 건축물의 한쪽 면을 바라보았을 때의 환영의 의미이다.따라서 파사드는 실제
적인 것으로서 벽의 범위 안에 속한다.앞서 설명한 벽의 한 부분이 건물의 성격상 정
면성을 가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파사드가 된다.그러므로 다른 면보다 정면성과 상징성
이 잘 드러난 벽은 파사드로 이해된다.

4)CharlesJenks,근대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태림문화사,1984,p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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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파사드의 다이어그램

예를 들어 주세페 테라니(GiuseppeTerragni)의 CasadelFascio파사드는 반대편
의 역사적 기념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덧대진 것이다.유사하게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의 Murcia시청사 건물의 파사드는 맞은편의 Cardinal'sPalace과 관청이라는
역사적 건물에 응답하는 스크린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그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파사
드의 왼쪽 편을 후퇴시킴으로서 건물로부터 독립됨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격자형의 엇
갈린 프레임을 통해 현관이나 내부의 중요한 방들을 암시하고 있다.이와 같이 파사드
는 건물로부터 떼어내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건물의 성격과,주변과 면하고 대지가
가지는 여러 암시들을 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림 2-5>
GiuseppeTerragni-CasadelFascio

<그림 2-6>
RafaelMoneo-CityHallofMu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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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333은은은유유유로로로서서서 외외외면면면

외면은 파사드와 외벽을 모두 포함하는 외부와 맞닿아 있는 모든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특히 시각적인 2차원,3차원 레벨에서 논의 될 수 있으며 면의 채움 방식,형
태 구성에 관계된다.외면에 대한 논의는 장식,시각 교정,은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또한 추상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 물리적 범위에 한정 하자면
벽이나 기둥,지붕으로 내부와 외부가 구분이 된 실루엣을 가지는 볼륨의 두께를 가지
지 않는 2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두께(Depth)의 개념의 사라짐은 재료가 갖는 고유의 물성,벽 자체가 갖는 성질이

사라짐을 의미한다.따라서 건축물의 외곽선이 중요해지고 형태만 남는다.1976년
UCLA대학에서 건축 기호학 세미나에 거론된 시저 펠리(CesarPelli)의 PacificDesign
Center건물은 외면에 한정하는 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건축물을 이해할 때 외면은
강한 은유(Metaphor)가 된다.5)

<그림 2-7>
CesarPelli-PacificDesignCenter의 외면 형태

<그림 2-8>
Pacific Design Center의
외면에서 이해되는 은유적
형태

건축물에서 소통적 언어는 찰스 젠크스(CharlesJenks)의 글에 따르면 은유,언어,
구문론으로 구분하고 있다.6)은유에서는 형태상의 유추를 통해,언어에서는 시대 상황

5)CharlesJenks,근대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태림문화사,1984,p52
-PacificDesignCenter는 그 지역에서 ‘푸른 고래’로 알려져 있는데,기호학 세미나에서 건축적 몰딜,비
행선 격납고,창고,감옥,어린이 장난감 블록,치즈덩어리 등 은유적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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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과 형태가 갖는 표상적 체계를 통해,구문론에서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들의 조화
와 언어의 성질의 유사성을 통해 소통적 성질을 가진다.이와 같은 건축물과 언어와의
관계는 건축의 소통적 성질을 잘 말해주고 있다.

222...222...444독독독립립립된된된 개개개체체체로로로서서서 표표표피피피

하지만 최근 지어지고 있는 몇몇 건축물은 앞서 설명한 영역에서 명확하게 이해되
지 않는다.내부 논리나 공간 프로그램이 외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외벽의 구조적 기능이나,공간구조와의 관계가 아니라,패션의 옷과
같이 공간으로부터 떼어내어 생각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공간의 형태,공간과
공간의 상관관계 등은 표피와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림 2-9>표피의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에서 입방체와 내부의 다면체는 전혀 다른 관계에 있다.건물의 성격이나
본질을 감싸 덮어 버림으로써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있다.이와는 반대로 입방체가 시각
적 투영을 통해 구조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이 다이어그램은 더 이상 사물로서 건축
물에는 성격이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딜러와 스코피디오(Diller+Scofidio)의 BlurBuilding은 실재를 은폐하고 있는 대표

적 사례이다.스위스의 Neuchatel호수가에 설치된 잔교형식의 건물은 3만개정도의 작
은 노즐을 통해 안개를 형성함으로써 건축물을 은폐하고 있다.건축물이 본질이라면 안

6)같은책,p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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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도구이다.안개가 본질을 은폐,왜곡하고 있으며 감싸고 있지만,물질로서 해석되
기 어려워 물리적 관점에서 분석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표피라고 보기에 어려
움이 있다.
반면에 앞에서 거론한 Beijing

Stadium은 철골빔이 일관된 언어인 ‘얽
힘’으로 전체를 감싸고 있다.선물상자
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포장해 버리
듯이,실타래와 같은 철골빔은 내부 여
러 가지 시설을 하나로 묶고 있으며,
적절히 왜곡,은폐하고 있다.‘얽힘’이라는 언어는 철골과 실의 물성을 융합시키고 있으
며,경기장이라는 전통적인 은유와 ‘새 집(BirdNest)'라는 형태적 은유는 의미의 교란
으로 다양성을 유발하게 된다.
표피에서는 물성과 시지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따라서 표피 디자인을 통해

건축물이 어떻게 은유적으로 받아들어 지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며,그러기 위해서는 재
료나 형태 등이 물성과 시각에 의한 은유적인 레벨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그림 2-10>Diller+Scofidio-BlurBuilding
수증기가 건물을 은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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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을 통해 벽과 외면을 각각 물리적 관점과 의미로써 은유
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둘의 특성의 교차점에 표피가 존재함을 증
명했다.표피는 벽으로 존재하며 고전건축물과 다른 방법으로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이 장에서는 건축물 존재의 표상적 재현이
아닌 독립된 개체로 판단 가능한 표피를 분석하기 위해 표피 구축
법에 따른 물성의 변화와 표현효과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본다.
또한 독립개체로서 표피는 시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회화
에서 나타나는 시각에 의한 인식의 변화를 근거로 주체와 표피 사
이의 새로운 시각적 경험과 효과를 알아본다.

3.1물성의 변화를 통한 표피의 비물질화
3.2표피에서 유발되는 시각적 경험
3.3물리적 표피의 다양한 실험
3.4건축물에서 표피의 특징

제제제333장장장
물물물성성성의의의 변변변형형형과과과 지지지각각각적적적 경경경험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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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물물물성성성의의의 변변변화화화를를를 통통통한한한 표표표피피피의의의 비비비물물물질질질화화화

333...111...111바바바로로로크크크 건건건축축축의의의 장장장식식식과과과 표표표피피피의의의 유유유사사사성성성과과과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돌이나 나무,유리,철,신소재 등 다양하다.각 재료들은
고유의 물성을 갖고 있고,역사적으로 바로크 이전 고전건축물에서는 재료의 물성이 그
대로 표현되었다.건축물이 존재하는데 있어 재료는 제한적이며 중요한 대상이었고,그
에 따른 물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였다.물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시점에 발견할 수 있다.르네상스 시기는 건축을 통해서 이데아를
추구했다.치밀하게 계산된 비례와 대칭,중앙집중식 평면,규칙성 등이 그것이다.이와
같은 이데아에 대한 추구를 통해 의미를 생성했고,진정한 의미는 감각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이성적 판단에 의해 발생된다고 믿었다.
르네상스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범이나 질서체계는 매우 구축적이다.구축적

양식과 바로크의 비구축적 양식의 차이점에 대하여 하인리이 뵐플린(HeinrichWolfflin)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구축적 양식은 무엇보다 완결되고 명료한 법칙성을 추구하는 양식인 반
면 비구축적 양식은 법칙성을 은폐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양식이다.전자의
경우 모든 효과의 핵심적 중추를 이루는 것은 조직적 필연성과 절대적 불
가변성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규칙이 없는 듯한 양상을 띤다.물론 모든
예술은 미적 차원에서 일종의 형식을 띠게 마려이지만 바로크 양식은 이
규칙을 즐겨 은폐하며 제한이나 체계를 해소하여 부조화의 요소를 끌어들
이는 한편 장식적 측면에서는 우연적 효과를 꾀한다.

-하인리이 뵐플린-7)

르네상스 건축가들이 건축물의 물성과 본질이 갖는 이데아의 합일을 구축하고자 했
다면,바로크 건축가들은 본질에 대한 탐구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물성을 바탕으로 존재
성을 드러내고자 했다.존재성에 대한 인식은 감각에 지각되기 때문에 바로크 건축가들
은 감각에 의한 물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존재성의 생성과 건축적 조화를 추구했다.따
라서 바로크 건축은 고전 건축에서 찾을 수 있는 건축적 존재(본질을 표상하는 수단)가
아닌 재료가 가지는 물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내제된 새로운 존재를 생성한다.

7)HeinrichWolfflin,박지형 역,미술사의 기초개념,2004,p211



- 14 -

<그림 3-1> 르네상스의 대표적 양식인 성 베드로
성당의 파사드 -기둥과 보,엔타블레이춰와 페디먼
트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림 3-2> 바로크의 대표적 양식인
Wieskirche성당의 내부 -화려한 장식
이 구조를 덮고 있어 종체적인 통일감
을 갖고 있다.

즉,바로크 건축에서는 감각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가시성에 많은 염두를 둔다고 할
수 있다.물론 고전건축에서도 가시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이런 차이에 대해
뵐플린은 고전건물을 구축적인 기본형태가 결정적인 것이며 형태가 드러나면 다른 우
연적인 양태(벽이나 기둥에 부가된 장식들)는 부차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바로크
와 로코코 건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시적인 ‘상’에 대한 고려라고 설명하고 있다.따
라서 바로크나 로코코 양식 건축물은 르네상스의 형태적 규범이나 고딕의 구조적 형태
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면의 채움에 있어서 시점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
는 것 같은 광경으로 이해되고,그런 시지각적 행위는 운동성을 갖게 된다.8)

뵐플린에게 있어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의
특징은 르네상스 양식에 이분법으로 비교되어
회화적이며 깊이감을 가지고 있고,부분이 전체
에 삼켜진 통일감을 가지며,선적인 형태의 명
료함이 아닌 경계의 불명료함으로 정의된다.이
와 같은 특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장식의 사
용이다.구축된 질서에 장식을 부가하는 것이
아닌 장식-표피로 구조를 덮어버림으로써 전체
적인 통일성을 획득한다.
동일한 관점에서 현대건축물의 표피도 바로

8)같은 책,1장-선적인것과 회화적인것 p98-111

<그림 3-3> 돔-이노 시스템 -기초
와 슬라브,기둥과 보의 구조체계가
구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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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코코 양식의 특징과 유사하다.근대의 돔-이노(Dom-ino)시스템의 구축성이나 가
르쉐(VillaGarche)주택의 비례9)가 르네상스의 질서체계와 유사하다면,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건축물들은 공통적으로 형태가 단순하며,면을 구성하는 방법에서 동일한 텍스
처를 반복하고 있으며,깊이감을 갖고 있어서 면이 명료하지 않다.이러한 점은 바로크
건축에서 장식이 갖는 개념과 유사하므로 현대건축물의 표피는 바로크 건축에서 지각
과 물질의 사용이 중요했던 점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4>바로크의 장식적 특징과 유사한 현대건축물의 표피

333...111...222표표표피피피에에에서서서 물물물질질질의의의 사사사용용용

앞 절에서 바로크 건축을 논의하여 드러낸 바에 의하면,장식은 부분의 덧댐이 아니
라 전체를 덮는 표피라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유사함으로 인해 현대건축물의 표피는
바로크의 장식에 의한 표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가 현대건축흐름에 대해 표피가 갖는 유사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피상적인 것의 승리’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기는 하지만,건축가는 구
조와 표피의 이러한 분리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해야만 한다.”

-베르나르 츄미-10)

“‘The triumph ofthe superficial'is nota new phenomenon,but
architectshaveyettounderstandtheconsequencesofthisseparationof
structureandsurface."

-BernardTschumi-

9)1976년에 발표된 콜린 로우(Conlin Rowe)의 <TheMathmaticsoftheIdealVilla>에서 팔라디오
(Paladio)의 마르콘테타 주택(Villa Malconteta)과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가르쉐 주택(Villa
Garche)의 입면 비례구성을 다이어그램을 통해 분석해서 유사함을 증명하고 있다.

10)BernardTschumi,ArchitectureandDisjunction,MITPress,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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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미는 현대건축의 표피에 대해 ‘피상적인 것의 승리’라고 하면서 르네상스에서 바
로크로의 변화와 유사한 현상일 뿐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강조한다.여기서 피상적
(superficial)이라 함은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
에만 관계하는 그런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는데,다른 뉘앙스로 ‘가시적인 표피의 승리’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1830년대 까지 지속되어 오던 구조적 벽체는 기둥
과 보에 표피로 둘러싸는 새로운 기술로 변형됐고,건축가는 디자인을 위해 구조와 표
피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그것은 동일 구조에 다양한 양식을 장식으로 표현
가능해짐을 나타내는 것이며,시각적 표현기술의 발달과 동시에 표피가 갖는 이미지의
힘이 강해짐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건축물에서 표피는 시각표현기술이 응집된 이미지로 봐야한다.건축물에

서 가시성을 통한 이미지의 구축은 공간이 아닌 표피로 접근 가능하게 하며,표피를 구
성하는 재료의 물성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물성은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것과 물성의
변형을 통해 교란시키는 비물질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피에 한정해서 봤을 때 비물
질성은 변형을 통한 지각적 교란에 해당된다.왜냐하면 물성은 재료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험적 지각에 의해 한정된 이미지로 전달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림 3-5> DominusWinery의 남동측
진입로에서 바라본 모습.평활한 대지와
낮게 깔린 건물의 기하학적 형태는 대지
에 순응하면서도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가진다.

<그림 3-6> 서측 입면 -가까이에서 와
인저장고의 외벽은 콘크리트가 아닌 쇄
석의 적층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물성에 관한 논의 가운데 ‘비물질성(immateriality)’은 재료가 갖는 고유의 물성을 변
형하여 본연의 물적 상태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1)예를 들면 헤르조그 & 드

11)유진상,현대건축 외피의 ‘비물질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계획계,18권7호,2000.7,p115,-
젬퍼가 피복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비물질(immaterial)’은 건축표피나 장식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체가 갖는 물적 상태를 덮어버리거나 위장하며,재료 고유의 물성을 교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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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론(Herzog& deMeuron)의 도미누스 와인저장
고(DominusWinery)가 있다.도미누스 와인저장
고의 외벽은 건물 전체를 구성하는 벽체로 보인다.
길이 101.5m,폭 25m,높이 9.2m의 기하학적인 직
육면체의 매스(mass)를 갖고 있다.캘리포니아 주
의 한적한 대지에 회색빛의 입방체는 낮고 길게
깔려 있어서 자연에 순응하는 인상을 준다.진입구
에서 인식되는 저장고는 단순한 회색의 입방체이
지만 접근할수록 축조된 쇄석이 외벽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각 할 수 있다.외벽의 쇄석은 이 지역에
서 주로 발견되는 돌로써 그것을 전통적인 구축방
법인 조적식으로 쌓아서 벽을 만들고 있다.그러나
더 가까이 접근하면서 실내로 진입했을 때 돌망
태12)로 묶인 쇄석들로 구성된 외벽은 덧대어진 가
벽임을 지각한다.단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철근
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구
조물에 돌망태는 외부마감

재와 유사하게 걸려있다.즉 돌망태의 쇄석은 조적식으로 쌓여
져 있어서 구조적인 역할은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장식이나,
외부 마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또한 외벽을 구성하는
막돌은 벽의 개구부와 상이한 관계를 취하고 있는데 통행을 위
한 진입부와 2층의 사무공간의 테라스 부분에는 열려있으며,
채광이나 통풍을 위한 개구부에는 닫혀 있다.
저장고의 돌망태 표피에서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조체와 독립된 구축물로 설치되어 있다.따라서
바로크 건축에서 장식이 구조를 덮어버려서 혼재된 이미지로
보이듯,저장고의 외벽도 건축물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지는 않지만,막돌의 구축적 이미지로 강조하고 있다.두 번째
는 돌이 축조된 방식이다.일반적으로 건축의 축조방식에 의하
면 무거운 것은 아래로,가벼운 것은 위로 올리는 것이 중력에 저항하는 오래된 방식이
다.하지만 돌망태에 의해 묶여진 쇄석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뉘어 담겨 있으며,위

있다.
12)가비앙(Gabian)공법 -철물로 짜여진 망에 돌을 담아 쌓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림 3-8> 작은 돌
이 아래에 적층되고
큰 돌이 위에 적층되
어 돌의 물성을 반전
시키고 있다.

<그림 3-7>와인저장고의 단면도
-돌망태의 쇄석은 구조재로 사용되
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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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역전되어 작은 돌이 아래에,큰 돌이 위에 쌓여있다.따라서 저장고의 외벽은 중
력에 저항하는 돌의 물성의 변형에 의해 그것이 구조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건축
물의 물성과 자연의 물성을 매개하는 ‘건축적 스크린’이 되며,형태적 긴장감이 아닌 물
질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하지만 기능면에서 저장고의 표피는 바로크의 장식과는 다르다.바로크의 장식은 시

각적인 기능밖에 없지만,돌망태에 묶인 막돌은 크고 작은 불규칙적인 공극을 갖고 있
으며 그러한 반투명한 물성으로 건축물의 내-외부를 더욱 기능적으로 만든다.1층은
저장시설이고 2층은 로비와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1층 부의 외벽은 조밀한 돌
에 의한 저장시설의 그늘의 생성과 급작스런 온도 변화를 막는 기능을 하며,2층 부의
외벽은 큰 돌에 의한 큰 공극으로 사무공간에 적절한 빛의 투과 기능을 한다.

<그림 3-9>구축법의 변형에 의한 표피의 다이어그램과
저장고의 단면

살펴본 것처럼 쇄석의 벽은 건물의 일부분이고,견고하며,질서체계를 갖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접근해서 살펴보면 몇 가지 역전된 상태를 알 수 있었다.따라서 쇄석의
벽은 건물의 벽이 아니라 비물질성을 갖는 표피로 봐야한다.이러한 표피의 비물질성은
바로크의 장식과 유사하게 구성되는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변형을 통해
지각적 효과를 증가시키며,거리의 변화에 따라 이미지 인식체계를 교란시킨다.이 같
은 물질의 비물질적 사용은 표피의 특징으로 정의 할 수 있고,가시성에 의한 지각은
표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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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표표표피피피에에에서서서 유유유발발발되되되는는는 시시시각각각적적적 경경경험험험

333...222...111상상상징징징의의의 시시시각각각적적적 재재재현현현

파사드로 볼 수 있는 외벽은 건물의 외면으로서 마치 과일의 껍질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13)우리가 사과를 볼 때,시각적인 입장에서 ‘사과가 빨갛다’,‘사과가 파랗다’,
‘사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등으로 본다.그것의 구조를 이해할 때 씨앗과 과육부,껍질로
이해한다.하지만 굳이 사과의 구조를 고려하면서 먹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사람은
사물을 대할 때 1차적으로 시각을 통해 이해한다.시각을 통해 그것의 형태와 색깔,크
기 등의 정보를 습득한다.이것이 경험적 지각이다.
건축물과 시각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그동안 신체의 감각 중 시각은

물질을 지각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었다.그리스 신전의 착시 교정법에는
배흘림(Entasis),라이즈(Rise),안쏠림,기둥직경의 변화,기둥간격의 변화14)가 있으며,
중세의 소실점을 이용한 투시도 등은 시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래 마사치오(Masaccio)의 투시도를 보았을 때 관찰자의 시점은 기단 상부에 위치

하고 있다.15)상부의 천장무늬를 따라 선으로 이어보면 소실점이 기단 위 중앙부분에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 지점에 관찰자의 시선의 위치이며,시선의 고정점이자
소실점을 경계로 하부와 상부로 나눌 수 있는데,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가지는 상부
부분은 신의 영역을 대변하고,인간의 영역은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작게 묘사되어 있

13)2.2.2참조할 것 -파사드는 건물의 상징을 의미하며,떼어내어 이해할 수 있는 벽을 의미한다 .

14)•배흘림(Entasis)-수직의 평행선인 경우 중앙부가 오목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기둥의 중앙부가
가늘어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중앙부의 직격을 상,하부보다 약간 크게 하는 방법이다.
•라이즈(Rise)-긴 수평선을 이룰 경우 중앙부가 쳐저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따라서 건물외관의
수평부인 기단과,엔타블레이춰(entabulature)의 중앙부를 약간씩 솟아 올리는 방법이다.
•안쏠림-건물의 모서리 상단이 조금씩 바깥으로 벌어져 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정을 위해
모서리 양측 기둥을 안쪽으로 조금씩 기울이는 방법이다.
•기둥직경의 변화-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볼 경우 중간의 기둥은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
공을 배경으로 하는 양쪽 모서리 기둥보다 조금 굵어 보이게 된다.이러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 모서
리 기둥을 3-5cm정도 굵게 하는 방법이다.
•기둥간격의 변화-건물의 정면에서 바라볼 경우 모서리부로 갈수록 벌어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이를 교정하기 위해 모서리로 갈수록 기둥간격을 좁게 한다.

15)주은우,시각과 현대성,한나래,2005,p309-310
-지은이는 최초의 원근법 회화로 언급되는 마사치오의 <삼위일체>를 현실적 공간의 깊이감이 구축되는
제단중심부에 소실점과 관람자가 시각을 점유한 지점이 겹쳐짐으로 인해 회화 내 이미지들은 직접적인
신체적 성질을 띄며,동시에 그리스도상의 무릎 부분에 해당되는 지점에 상상적인 두 번째 소실점이 비
경험적 좌표로 수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따라서 전자는 경험적인 원근법이고,후자는 이론적이
원근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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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것은 그림을 바라보는 주체로 하여금 올려보는 것 같은 효과를 유발하며,주체는
낮아지고 재현된 대상은 극대화 된 신성함으로 나타다고 있다.또한 건축물은 재현된
대상의 시각적 히든라인을 설정해줌으로써 이차원 면에 정교한 공간감을 부여하고 있
다.16)

<그림 3-10> Masaccio의
삼위일체(1427)-소실점이
기단 중심부에 모여 공간감
을 가진다.

<그림 3-11>삼위일체 투시도의 경험적 원근법의 공간구성
- 정교한 투시도법에 의해 보는 사람은 3차원적 공간감을
느낀다.

시각은 투시도와 같은 회화뿐 아니라 건축에서 더 중요하게 사용된다.중세도시의
거리는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것과 유사하게 배치하고 있다.이것은 이상적인 배치를
통해 천국과 같은 이상적인 도시로의 시도이며,정교한 시각적 조정을 통해 시도되었
다.17)또한 근대 건축가 르 꼬르뷔제(LeCorbusier)는 특히 시각을 민감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예를 들어 그의 스케치에는 눈이 그려져 있으며,건물의 사진은 설정된 연출로
표현되고,창문은 정해진 풍경을 담는 도구로 사용된다.18)

16)그림출처:D.Piper,TheIllustratedHistoryofArt,Cresent,1995,p105
17)DaliborVesely,ArchitectureintheAgeofDividedRepresentation,MITPress,2004
-3장 ThePerspectivalTransformationoftheMedievalWorld를 참고할 것.
18)BeatrizColomina,PrivacyandPublicity:ModernArchitectureasMassMedia,MITPress,1996
-특히 p283의 Window부분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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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 시각은 부동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시각이 있으므로 공간은 가치를 가
진다.맹인에게 공간은 무의미하다.시각을 통해 건축물은 재현의 대상이 되며,건축물
이 상징하고자 하는 바를 시각적 교정을 통해 분명하게 해준다.시각의 중요함은 현대
건축물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며,표피는 시각을 통해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드러
내고 있는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333...222...222상상상징징징적적적 재재재현현현의의의 이이이미미미지지지화화화

이런 건축의 영역에서 시각 교정의 문제뿐 아니라 건축물의외면에서 상징적 재현이
하나의 이미지로 전달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상징적 이미지의 상이함을 단적
으로 잘 보여주는 예로 뉴욕의 IBM건물과 AT&T건물이 있다.실제로 이 두 건물은
규모와 기능,구조와 실의 계획에서 아주 유사성을 갖고 있다.베르나르 츄미는
(BernardTschmi)는 두 건물을 통해 건물의 입면의 시각적 표현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BM건물은 추상적이고 미니멀리즘의 디테일로 처리되었고 광택이
있는 대리석과 유리 파사드로 입면이 덮혀 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AT&T건물은 분홍색의 화강암 판석을 로마시대 양식과 고딕양식의
석조건축과 유사하게 처리하여,약간 분절된 파사드를 보여주고 있
다....최근까지도,IBM건물은 한물간 근대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AT&T건물은 1980년대의 유행하는 양식된 새로운 역사주의적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변하는 건물로 생각되었다.19)

-BernardTschumi-

위 두 건물은 츄미가 설명했듯이 유사한 용적과 규모,구성,구조를 갖고 있다.하지
만 전혀 다른 외면으로 마감되어 관찰자에게 전혀 다른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다.사실
위와 같은 상황은 외벽이 구조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외벽은 구
조체였고,외벽의 형태구성과 구조방식은 곧 파사드였으며,단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상
징적인 기호였다.하지만 외벽의 독립된 방식은 동일한 구조방식과는 별개로 전혀 다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건축물이 이미지화 되어 관찰자와 수요-공급

19)BernardTschumi,류호창,서정연 역,건축과 해체,시공출판,2003,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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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가지게 됨에 따라 외면의 형상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지어지고 있는 많은 건축물은 위 사례와 같은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작업
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림 3-12>IBM건물 -유리의 물
성이 시각적인 가벼움을 강조하고
있으며,균질한 면의 구성을 통해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그림 3-13> AT&T건물 -석재마감
에 창문을 뚫고,상부부분에 세로창과
페디먼트를 통해 고전건물의 특성을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외면이 갖는 형태에서 이미지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IBM건물에 비
해 AT&T건물은 페디먼트를 통해 그리스 신전의
전통성의 힘을 빌려오고 있다.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로마건축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5가
지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해석하고 있다.20)단순
한 형태는 건설에서의 대담성,통일성,정돈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고,그것이 건전한 도덕성임
을 말하고 있다.동일한 관점에서 표피건축물 역
시 형태에서 단순함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LeCorbusier,이관석 역,건축을 향하여,동녘,2002,p168

<그림 3-14> 건축형태의 5가지 기본
요소의 기하학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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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인 예로 위 건축물들은 공통적으로 직육면체의 형태를 갖고 있다.특히
SerpentineGalleryPavilion과 National AquaticCenter는 규모가 다를 뿐,평면이 정
사각형으로 비슷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위 건물들은 같아 보이지 않는다.바로 표피
구성의 차이에서 각 건물의 독특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형태의 단순함은 대담함
을 통해 오히려 자극적이며,표피에 집중하게 되며,의미의 다양성을 수반하게 한다.

333...222...333이이이미미미지지지의의의 다다다양양양한한한 의의의미미미체체체계계계

시각에 있어서 상징성은 단
일 의미체계를 유도한다.하지만
모호성은 다양한 의미를 수반하
게 한다.미로의 작품 <회화
Peinture>에서 근대회화의 비표
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위 그
림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회
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재
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이
그림은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
는 것을 재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재현하고 있는 대상과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이다...예술의 과제는 더 이상 자연을 정확히

<그림 3-15>JoanMiró-Peinture

건물명
Serpentine

GalleryPavilion
National

AquaticCenter DiorGinza Dominus
Winery

형태

형태 요소 직육면체

<표 3>표피건축물의 기본적인 형태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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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하는 게 아니다.문제는 색조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화구통 속
의 내용물(물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다.’21)

-진중권-

미로의 회화는 르네상스의 회화22)와 분명 다르다.면에 표현된 요소들의 형태도,요
소간의 경계로 분명하지 않다.‘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연 개념을 상징하는 기호로 존재하는 것 일뿐이다.따라서 미로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단지 하나의 이미지로서 수많은 해석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유사하게 질 들뢰즈(GillesDeleuze)는 예술주체에 대해 뺄셈작용(subtraction)이라고

말하고 있다.화가(제작자)는 비워진 캔버스에 채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무한
한 가능성을 하나씩 빼나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23)이 같은 관점으로 볼 때,소묘
나 정물화를 그리는 사람보다 미로와 유사하게 그리는 사람이 뺄셈작용을 적게 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미로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해석의 가능성을 많이 포함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24)
건축의 영역에서 이미지는 형태와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채움의 방식에서 생성

된다.유사하게도 존 라이크만(JohnRajchman)은 형태(form)에 관해 ‘타자의 기하학
(OtherGeometries)’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말하고 있다.

그 자체로서 다소 왜곡되거나 팽창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만족한다
기 보다는 오히려 형상이나 형태들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작
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무형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자율적일수록 더 순
수하고 더 나은 것이 된다...문제는 전체를 둘러싼 조직에 의해 미리 결정
되거나,존재하는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구축에서 어떻게
자유롭고 조작적인 공간을 창출하는가 하는 것이다.25)

-존 라이크만-

21)진중권,미학 오디세이2,휴머니스트 출판사,1994,p38
22)르네상스 회화는 선이 분명하고 작은 요소들의 디테일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23)박성수,들뢰즈,이룸,2004,p48-50
24)들뢰즈의 관점에서 비워진 캔버스보다 잠재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텅 빈 캔버스는 환원적
인 추상으로 종교,죽음에 까지 이른다.

25)JohnRajchman,조현일,안예나 역,들뢰즈 건축,en:fold출판,2004
-6장:타자의 기하학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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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에 따르면,현대건축물의 형태를 ‘조작적인 추상’으로 간주하고 공간적 구축
을 느슨하게 하거나 덜 ‘체계적인’것이 되었을 때,더욱 단일하고 독창적인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존은 이 같은 구축법을 회화적 구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고전적인 구축법을 면을 채우는 방식으로 덮어버림으로써 불명료한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그렇다면 건축의 관점에서 ‘조
작적인 추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추상적인 유클리드식 공간을 어떤 방법을 통
해 단순히 장식이나 조각을 벗어난 형상으로 재현하고 있을까?

333...222...444층층층위위위로로로서서서 표표표피피피

미학은 재현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재현(representation)은 표상(representation)이
다.그러나 일부 현대 예술은 비-표상(non-representation)을 재현(representation)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대상적 상징에서 추상적 상징으로 전환하고 있다.건축의 영역에서
도 유사한 성격을 찾을 수 있다.대상적 가치가 추상적 가치로 전환됨에 따라 모호한
외벽을 갖는 건축물이 그것이다.이와 같은 건축물의 이미지 전달 방식은 외벽이 아닌
표피로써 이해 가능해진다.
의학적 용어에서 살-표피는 외부에서부터 각질층,투명층,과립층,유극층,기저층으

로 구분하고 있다.표피는 외면과 같이 외부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표피는 하나의 레이어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면에서 존재하지 않는 깊이

(depth)가 표피의 영역에 포함된다.
층위의 개념은 마크 테일러(MarkTaylor)의 피부 개념

과 유사성을 가진다.26)그는 피부를 막이 아닌 공간을 가지
는 기관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물질간의 상호 교류가 일어나
는 층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표피에서 층위를 이
루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그 중 물성과 행위가
가장 관계가 깊다.
그동안 신체의 감각 중 시각은 물질을 지각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었다.하지만 시각만으로는 표피의 물
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간적인 면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26)“피부는 단순히 내부를 둘러싸는 표면이 아니라,일종의 기관(organ)으로 내부적으로 분화되고 상호 침
투하는 층으로 나누어진다.”MarkTaylor,Hiding,UniversityofChicagoPress,1997,p.12

<그림 3-16>표피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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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할 수 있다.즉 건축물의 표피를 이루는 재료를 객관적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재
료의 물성에 의한 다양한 변화들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은 표피의 재료
가 유리일 때 빛의 방향이나,시선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주로 잘 나
타난다.헤르조그 & 드 뮤론(Herzog& deMeuron)의 Prada매장건물은 각 유리면이
곡률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축소,변형을 통해 내부 행위를 담고 있다.또한 내부에서도 표피를 통해 왜곡된 일상
을 접함으로써 경험적 지각을 자극하고,일상에서 벗어난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그림 3-17> 유리의 곡률은 사람
에게 왜곡의 스크린인 된다.

<그림 3-18> 야간에는 외부에서
내부로의 시각적 대상이 된다.

이중표피는 사용자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드러낸다.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의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유리표피 내부에 나무로 된 회전식 루버가 설치 되어
있다.27)관찰자로서 주체는 지각을 통해 바깥의 차가운 유리면을 느끼며 그 다음 나무
루버의 따뜻한 물성을 느낀다.또한 사용자로서 주체는 내부공간의 용도에 따라 루버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다.따라서 루버를 통한 경계영역이 어떻게 형성되는 가에 따라서
다른 행위가 유발된다.즉 유리면과 나무루버 사이공간의 층위에 의한 지각적 경험이
행위로서 나타나게 되고 층위는 소통의 매체가 된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구동

의 입면에서도 알 수 있다.교육연구동의 표피에서는 유리면과 나무루버가 프랑스 국립
도서관과 반전되어 있지만 슬라이드 형식의 나무루버를 통해 필요한 곳의 채광을 조절
할 수 있게 되어있다.또한 사용자가 나무루버를 필요에 따라 변화시키므로 다양한 행

27)DominiquePerrault,CompetitionText,A+UNo.313,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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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반영하는 입면 효과가 나타남으로 인해 비정형적 요소 내에서 균질한 물성을 가
질 수 있게 된다.따라서 표피는 더 이상 내-외부를 구분하는 막으로서 기능이 아닌
층위로서 공간의 두께(thickness)를 가지는 것이 된다.층위의 공간적 두께는 시각뿐만
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통해 행위로써 구성된다.

<그림 3-19>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이중표피
-루버의 조작은 행위를 담고 있으며,공간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3-20> 서울대학원 연구동의 표
피 -좌,우로 이동 가능한 외부루버는
행위를 통해 입면의 변화 가능함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이 표피에서 층위는 면과 면사이의 공간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단편적인
이미지들은 레이어와 레이어를 통과하여 복합적이고 왜곡되거나 변형 된 이미지를 시
지각으로 전달된다.마치 살-표피에서 각질층에서 투명층,과립층,유극층을 통과하여
기저층에 있는 색소세포의 색을 감지할 수 있듯이 쿠미코 이누이(KumikoInui)의 디올
긴자(DiorGinza)건물에서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긴자에 있는 디올 매장은 4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다.외부로부터 면-선화 되어 있는

원형의 작고-큰 구멍으로 구성된 흰색의 마감면과 같은 구성이지만 외부 패턴과 조금
어긋난 면,두 면 사이에 빛이 통과하는 공간,그리고 내부 마감 면이다.실제로 비와
바람을 막는 역할은 내부 마감면이 한다.외부의 두면과 사이공간은 일정한 패턴의 어
긋남을 통해 낮과 밤에 내부와 외부에 이색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낮에는 외부의 빛
이 구멍 난 두개의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내부에 왜곡된 외부의 이미지를 부여한다.또
한 외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구멍이 흰색건물에서 공간감을 가지는 상대적 어두움으
로 사선의 패턴을 만들어 낸다.밤에는 반전되어 큰 구멍이 사이공간의 빛에 의해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사선의 패턴을 만들어 낸다.
외부에서 내부로,내부에서 외부로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낮과 밤에 서로 반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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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의 비-일상적인 경험을 유도한다.
형태는 법규범위를 넘지 않는 직육면체
의 기하학적 형태를 취함으로써 형태보
다는 표피의 변화되는 이미지에 의해
관찰자는 주위건물과 다른 독특함을 경
험하게 된다.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기하학적

볼륨을 가지고 있다.프랑스 국립도서관
과 서울 대학원 연구동은 단지 면의 구
축방법에서 층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적
행위를 덧씌움으로써 변형되는 이미지
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프라다 건물은
세 가지 타입의 마름모꼴 유리를 통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행위적 이미지를 보
는 위치에 따라 변형 시키고 있다.이것
은 유리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물성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층위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통해,시간의 변화에 의해 지속적
으로 생명력을 갖는 추상적 기하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유리면의 세 가지 타입
<그림 3-23> 유리면의 특
징에 따른 지각적 변형

<그림 3-21>KumikoInui-DiorGinza의 표피
-서로 다른 공극을 가진 두 개의 면을 겹침으로
써 무아레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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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물물물리리리적적적 표표표피피피의의의 다다다양양양한한한 실실실험험험

물성의 변형을 통한 비물질적 표피는 물리적인 지각의 측면에서 층위로 밝혀 질 수
있음을 보였다.이 같은 개념을 통해 물리적 한계에서 건축가들은 표피를 실험적인 방
법을 통해 구축하고 있다.

333...333...111면면면의의의 이이이어어어짐짐짐

그림에서 보이는 클라인 병은 에셔(MauritsCornelisEscher)의 1948년 작인 <그리
는 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에셔의 그리는 손은 2차원으로 해석된다.손이
연필로 손을 그리는 중이고 그려진 손은 또한 다른 손을 그리고 있는 연속적 구성으로
상상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그와 유사하게 클라인 병은 밑면과 윗면이 뚫려 있는 원기
둥으로 만든다.옆면을 뚫고 들어가서 밑면에 윗면을 붙이면 클라인 병이 되는데 이 때
4차원 도형이 돼야 한다.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선 옆면을 뚫고 들어가지만
4차원에서는 옆면을 뚫지 않고도 두 면을 붙일 수 있다.건축의 영역에서 4차원은 아직
까지 상식 밖의 일이다.하지만 면의 이어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건축에서 많은 부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특징이 잘 드러난 건축물로 MVRDV의 VPRO를 사례
로 들 수 있다.

<그림 3-24>클라인 병과 뫼비우스 띠

네델란드의 방송국 건물인 VillaVPRO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직육면체의 건물
이다.독특한 점은 지면으로부터 시작된 콘크리트 바닥이 벽에서 상부 슬라브로 연결되
어 정면부를 구성하고 있다.MVRDV의 스케치에서 지면으로부터 들여 올려 진 지층을
연속된 바닥면을 통해 접근하는 개념을 잘 알 수 있다.바닥-벽-지붕의 구분을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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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연장된 바닥면을 얻고자 하는 MVRDV의 개념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기존의 수평부재와 수직부재를 통한 공간구성 관념에서 일종의 새로운 감각이 되었
다.연속된 면의 특징은 특히 입면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지어지는 많은 건물들
이 이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28)

<그림 3-25> MVRDV -VillaVPRO -지면의 바닥이 건물 내부에 까
지 휘어져 연결된다.

<그림 3-26> VillaVPRO 컨셉 드로잉 -계단이나 슬라브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순환적인 이어짐으로 들여 올린 지면에 도달한다.

좀 더 다이어그램에 가까운 뫼비우스 띠는 3차원 세계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개
체이다.하나의 면을 따라가면 두 개 면을 모두 공유한다.이 개념을 건축화 한 벤 반
버클(B.V.Berkel)의 뫼비우스 하우스는 두 명의 클라이언트의 요구조건에서 각자의
생활 영역과 공유되는 영역을 뫼비우스띠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29)다이어그램을 통해

28)윤혜영,MVRDV건축의 Datascape공간조직방법 연구,서울대 석론,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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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표현된 두 개의 생활 패턴 궤도는 그대로 뫼비우스 띠가 의미하는 순환구조로
써 건물에 나타내고 있다.외벽의 콘크리트가 접혀져 내부의 가구로 사용되고 외부 창
은 내부의 칸막이벽으로 전환되어 각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사용자는
내벽과 외벽이 교차되는 모순적인 공간을 통해 개인적 삶을 영위하면서 비-일상적 경
험을 꾸준히 얻게 된다.

<그림 3-27>뫼비우스 하우스의 컨셉 다이어그램 -면의 무한한
이어짐을 건축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Villa VPRO와 뫼비우스
하우스의 외벽을 표피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왜냐하면 개념적 다이어그램
을 외벽의 변형을 통해 표현하고 있지
만 면의 미분적 상태로 드러나는것이
아니라 면의 변형을 통한 공간적 구축
의 관계로 봐야하기 때문이다.VPRO
의 그것은 전통적 벽인 공간을 분할하
는 것이 아닌 순환적 공간체계에 대한
개념적 변형이라면 뫼비우스 하우스는
한 덩어리에서 시각적으로는 관계하면
서 영역으로는 모호하게 분리 해 내고
있다.

29)BenVanBerkel,MobiusHouse,C3Architect,건축과 환경,2003,p72-73

<그림 3-28> BenVanBerkel-moebiushouse
의 내부 -내부공간이 접힌 벽을 통해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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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222물물물질질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재재재해해해석석석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헤르조그 & 드 뮤론(Herzog& deMeuron)의 실험을 예로 들
어보자.그들은 우드하우스(Woodhouse)30)에서 철도에 쓰이는 침목을 사용해 벽돌의
축조 방식과 유사하게 벽을 구성하고 있다.형태적으로도 주택의 전형적인 박스에 박공
지붕을 갖고 있다.침목은 바닥면에서 지붕 모서리까지 구축적으로 잘 쌓여져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을 느끼게 한다.하지만 창문의 위치와 크기를 통해 조적식 구조에서 가
능성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한다.왜냐하면 조
적식 구조에서는 수직력은 강하지만 수평력이
약한 탓에 창문의 크기가 커지기 힘들기 때문
이다.또한 창문의 상부에는 인방보를 대어서
축력에 대한보강을 해야 되는데,우드하우스에
서 침목의 유닛은 창문 상부에 매달려있는 상
태로 존재하고 있다.여기서 조적식 주택의 편
안하고 안전함에 대한 감각은 외벽의 구조적
상태에 의한 불안한 간각과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우드하우스에서 침목은 구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장식이며,외부마감일 뿐이

다.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에 매달린 장식적 요소로 판단 할 수 있으나 헤르조그 & 드
뮤론은 침목을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기차길에 사용되는 침목은
지지대로 사용되는 만큼 강한 물성을 갖고 있어서 구축적인 물성을 갖고 있다.따라서
조적식 주택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 재료로 인식된다.하지만 일상적인 재료가 갖는 고
유의 물성을 전통적인 구조방식에서 변형시키고 있다.따라서 물질의 새로운 해석을 통
해 물질이 갖는 전통적 의미 이전의 재 탐구와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를 형성할 수 있
게 된다.
앞의 사례를 통해 알아 본 현대건축물은 표피를 통해 지각적 모호함을 유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피는 건축물을 오브제(Object)로 변환시켜 예술작품화 시키고,
이미지를 생산한다.의미와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매체이다.건물과 사람의 시각적
관계에서 표피는 이미지의 전달체인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매체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현대성의 단편으로서 건축물의 표피-매체를 통한 소통에 대해서
는 다음 장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30)PhilipUrsprungedit,Herzog&deMeuron-NaturalHistory,LarsMullerPublishers,2005

<그림 3-29>Herzog&deMeuron-Wood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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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건건건축축축물물물에에에서서서 표표표피피피의의의 특특특징징징

현대건축의 많은 표현방법 중 일부분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표피는 상징성을 잘 드
러내는 요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표피는 구성방식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갖
고 있으며,재료에 사용에 따라 개성적인 시각적 특징을 유발한다.
표피건축물은 면의 구성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가진다.

① 반복되는 단위 셀(Cell)의 조합에 의한 채움
② 평활한 유리와 같이 투명성이 아닌 가림,은폐,왜곡으로 나타남
③ 주 출입구가 강조되지 않고,찢어지거나 뚫린 형태로 생김

이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각각의 차이를 밝혀내고 고전건축의 구성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다.

333...444...111구구구성성성방방방식식식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시시시각각각적적적 특특특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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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라 셀의
존재는 표피에
흡수 된다

SeattleCentral
LibraryinSeatle

Herzog& De
Meuron 돌망태에 쇄

석을 넣어 적
층식 구성

O O
쇄석이 만들어
내는 부정형의
공극은 내부의
열과 빛 환경
을 조성한다

DominusWinery
inNapa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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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zog& De
Meuron 무늬가 새겨

진 돌과 유리
의 수평적 구
성

O O O

규칙적인 무늬
에 의해 돌과
유리는 물성의
경계가 사라진
다

Eberswalde
Libraryin
Germany

Herzog& De
Meuron 다 이 아 몬 드

형태의 공기
튜브 부착식
구성

O O

튜브의 반투명
한 성질은 건
물을 발광체로
만들어 준다BeijingStadium

inChina

KumikoInui 곡률을 가진
다이아몬드형
유리의 부착
식 구성

O O O

독립된 구조체
이며 내부와
관계없는 일정
한 패턴은 건
물을 단일한
개체로 만든다

DiorGinza,
Japan

JeanNouvel 독립적 각도
로 휘어진 동
판의 수평적
구성

O O O

루버의 휘어짐
에 의해 금속
은 반투명의
물성으로 변하
고 운동성을
가진다

Institutdu
Mondearabin

Paris

JeanNouvel 조리개를 가
진 다원셀들
의 통일적 구
성

O O O O

광량에 따라
조절되는 조리
개는 내부와
외부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Institutdu
Mondearabin

Paris

NedKahn 작은 알루미
늄 유닛의 회
전식 조합

O O O O

알루미늄셀은
바람에 의해
회전하며 기상
상태를 시각적
으로 표현 한
다

Technoramain
Winterthur,
Switzerland

KumikoInui 서로 다른 공
극을 가진 이
중표피의 조
합

O O

공기층을 갖는
두 개의 면은
구멍의 크기와
위치에 의해
불특정 이미지
를 생성 한다

DiorGinza,
Japan

Herzog& De
Meuron 철골빔의 얽

힌 구성 O O

독립된 구조체
이며 기둥과
보가 아닌 얽
인 구조를 통
해 중력에 대
항하고 있다

BeijingStadium
inChina
PTW 이형 철골 프

레임에 공기
튜브 부착식
구성

O O O

반투명한 튜브
는 열 부하를
축적하고,푸른
빛을 통해 물
방울의 이미지
를 표현한다

National
AquaticsCentre
inBeijing

<표 4>각 건물별 표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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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표피는 세포와 같이 단위요소의 개체 확장에 의해 구
성된다.단위요소는 주로 원형이나 사각형,마름모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나 부
분적으로 공통적인 형태가 없는 단위 요소도 있었다.
점을 무한 확장하면 면이 된다.또한 면을 축소하면 점이된다.퓨처 시스템의 백화

점건물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패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언급했듯이 여성의
볼륨과 같은 유선형의 형태에 원형의 디스크를 촘촘히 붙여서 패션 아이콘을 만들고
있다.또한 백화점이라는 프로그램과 은유적인 유사성을 띄고 있다.

<표 5>점과 면의 관계 다이어그램

하지만 표피의 관점에서 원형디스크는 단지 장식의
요소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내외부의 시각적 관계성을 유
발하거나 물성의 변형을 통한 의미적 확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념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단위요소의 확장에 의한 시각적 변화는 렘 쿨하스의

시애틀 도서관의 실험에서 잘 알 수 있다.이 실험은 관
찰자가 자동차로 달리면서 도서관의 지각적 변화를 살펴
본 것이다.원거리에서 도서관은 독특한 형태의 유리건
축물로 판단된다.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표피는 반
투명해지고,투명해진 면사이로 매스가 떠있는 광경을
목격한다.근거리에 이르러서 관찰자는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요소가 마름모형태의 유리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퓨처 시스템의 원형디스크

와 시애틀 도서관의 마름모 유리는 표피성의 관점에서
<그림 3-30>
시애틀 도서관의 지각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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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리에 따른 지각적 변화는 헤르조그 & 드 뮤론의 도미누스 저장고에서도 발견 할

수 있는데,저장고의 표피는 앞 절31)에서 살펴보았듯이 돌망태에 쇄석을 담아 적층하
고 있다.시애틀 도서관의 독특한 형태와 달리 저장고는 순수한 직육면체로 대지에 앉
아있다.균질한 쇄석 때문에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원거리에서는 회색빛의 바위처럼
인식된다.하지만 가까이 접근할수록 돌의 재질감을 인식 할 수 있으며 건물의 벽 가가
이 와서야 돌망태에 담긴 쇄석을 인식할 수 있다.이와 같은 물성의 변화는 이미지 전
달 체계의 다양성을 유발한다.건물 전체를 덮고 있는 쇄석의 강한 물성으로 인해 금속
의 돌망태는 흡수되어버린다.
헤르조그 & 드 뮤론은 이질적인 재료를 물성의 변화를 통해 유사하게 만드는 실험

을 하고 있는데,에베르스발데 도서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도서관의 표피는 수평방
향으로 같은 무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돌과 유리의 크기는 같으며,창문을 제
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늬를 갖고 있다.무늬로 인해 투명한 유리는 불투명성으로
전환 되고,무거운 돌은 가벼워진다.따라서 균질한 무늬의 수평적 연속은 돌과 유리의
물성을 반전 시키므로써 유리와 돌의 성질을 흐리고 있다.
동일한 텍스쳐의 반복은 물성의 균질화를 유발한다.알리안츠 아레나와 도쿄 프라다

건물은 재료의 사용에서 각각 튜브와 유리를 사
용하고 있지만,다이아몬드 형태의 동일한 텍스
쳐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두 건물은 텍스쳐의 반복으로 상징적인 오브
제로 인식되는데 표피의 성질에서 다른 점을 찾
을 수 있다.알리안츠 아레나의 표피는 다이아몬
드 형태의 튜브가 트러스에 걸린 방식을 취하고
있다.각각의 튜브는 조명시설이 장착 돼있어서
백색,청색,적색의 빛을 낼 수 있다.경기장은
두 개 구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각 팀의 경기에
따라 다른 색깔과 패턴으로서 사람들에게 경기정
보를 전달한다.
반면에 프라다건물은 투명한 유리로 감싸져 있어서 내부와 외부가 시각적으로 완벽

히 관통되고 있다.그러나 각 유리면의 3가지 타입의 곡률로 인해 시각적인 인식은 왜
곡된다.사람들은 내부에서 쇼핑하면서 서로 다른 유리면을 통해 변형된 도시를 바라보

31)3.1.2의 ‘표피에서 물질의 사용’부분을 참고

<그림 3-31>
알리안츠 아레나의 신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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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왜곡된 렙즈를 통해 비일상
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각도에 따른 왜곡된 시각현상에 대한 실험은 94년 신호소건물에서 먼저 시도 되었

다.철도역에 세워진 이 건물은 철로를 은유하는 20㎝폭의 구리판으로 덮여있다.각 구
리판은 중앙부로 가면서 최대 60까֯지 휘어져 있어서 내부에서는 블라인드와 같은 역
할을 하고,외부에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왜곡되어 보이는 특이성을 부여한다.
신호소 건물과 같이 외벽에 덧댄 이중표피는 건물의 깊이감과 운동감을 부여하며 적

절한 시각적 차폐 효과를 갖고 있었다.그러나 장 누벨은 아랍세계연구소에서 내부 유
리면에 이중표피를 설치해 시각적 차폐와
광량 조절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남측입면에
직교형태로 설치된 텍스쳐는 크고 작은 조
리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조리개는 아랍
전통 건물에서 사용된 기하학적인 문양의
유사한 형태로 사용 되었으며,장식뿐 아니
라 외부 광량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
능을 갖고 있다.자체적으로 변형되는 이중
표피는 주위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
게 되고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유사하게 테크노라마의 파사드는 바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수천 개의 알루미늄패널은 세로방향의 힌지에 고정되어 있
어서 수평방향으로 바람에 의해 회전한다.수천개 패널의 회전운동은 천이 바람에 날리
는 것과 같은 유기적인 운동성을 갖게 되고 알루미늄 자체의 반사성질은 파사드를 시
각적으로 더욱 부각시킨다.
자체 변형적이지는 않지만 겹친 두개면의 서로 다른 공극의 크기에 의해 무아레32)

효과를 통해 표피에 운동성을 부여하고 시각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는데.대표적으로 쿠
미코 아누이의 디올 건물을 들 수 있다.이 건물은 외벽바깥에 두 개의 흰색 면이 약간
의 공간을 가지고 붙게 되는데 각 면은 작은 원이 무수히 많이 펀칭되어 있다.각 면은
교차되는 사선을 따라 조금 더 큰 원이 뚫려 있는데 두 면의 적당한 어긋남에 의해 교
묘한 무아레 현상을 유발 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이중표피는 공간을 갖지만 사람

32)무아레(Moire)-백색광하에서 공간적으로 주기성을 갖는 두 개 이상의 반사판이나 투과판의 격자를 겹
쳐 놓을 때 보다 큰 주기를 갖는 물결무늬 형태의 간섭무늬를 말한다.

<그림 3-32>Dior건물의 표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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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가 시각에 한정되기 때문에 표피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3>BeijingStadium의 내-외부 구별이 없는 표피

반면에 베이징 스타디움은 철골빔으로 이뤄진 표피와 실내 공간 사이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가 연출된다.입구와 창문의 구분이 없으며,빔의 복잡한 얽힘으로 인해 기
둥과 보의 구분도 모호하다.표피는 형태로서 외벽이지만 실제 외벽은 따로 존재한다.

<그림 3-34> O.M.Ungers-독일
건축 박물관의 단면 엑소노

<그림 3-35>독일건축박물관
(집속의 집)

건물의 내부에서 또 다른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마치 독일 건축 박물관과 유사하다.
웅거스는 기존에 존재하던 빌라를 이용해 박물관을 만들었는데,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
인 까닭에 외벽만 남겨두고 모두 비워냈다.비워낸 공간에 ‘집속의 집(Housim haus)
개념으로 새로운 박물관을 만들었다.따라서 기존의 과거 빌라의 외벽은 단순한 외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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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었지만,내부에 박물관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 외벽은 표피와 유사하게 전환되었
다.33)

<그림 3-36>워터큐브의 튜브 개념도
-표피의 튜브 층 사이로 공기를 흘려보내 채광과 온도를 적절히 조절한다.

외벽사이 공간을 열환경의 버퍼존의 개념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있는데 에코센터의
벽이 그렇다.친환경적 개념을 살려서 공조 부하를 줄이기 위해 외벽은 두꺼운 공기층
을 가지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창이 깊어지고 어쩔 수 없이 공기흐름을 위한
버퍼존을 관통 할 수밖에 없어 좋은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반면에 PTW의 아쿠아틱센
터는 반투명한 튜브를 이중으로 설치해 사이 공간을 버퍼존으로 사용하고 있다.에코센
터와 달리 반투명 재질(ETFECusion)로 되어 있어서 창을 뚫을 필요가 없어서 좀 더
적절한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사용된 튜브는 동일한 형태가 전혀 없는데,이것은 물
방울을 형상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그보다 세포의 분열과정에서 생기는 막과 같이 느
껴진다.

333...444...222주주주출출출입입입구구구의의의 특특특징징징

건축물에서 입구는 정면을 뜻하며,내-외부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치이다.따라서 고
전 건축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입구는 건축물에서 강조되어야하는 중요한 요소
로 사용되고 있다.로마의 판테온에서 입구는 그리스 신전의 파사드를 사용하여 상징적
인 입구를 만들고 있다.엄청난 규모의 입구는 그리스의 파르테논과 유사하게 신의 영

33) Fritz Neumeyer, 진경돈 외3명 역, O.M.Ungers의 건축이념과 작품론, 미건사, 1994, 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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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을 드러내고 있다.리차드 마이어의 게티센터 역시 날개와 같이 경쾌한 캐노피로
입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37>판테온(124)의 입구 -신전형태를
통해 건물의 상징성과 정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38> 게티 센터의 입구 - 길게
뻗어 나온 캐노피를 통해 입구임을 짐작한
다.

그러나 앞 사례에서 언급된 사례의 입구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그것들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첫 번째는 캐노피가34)없는 것이다.두 번째는 기하학적 형태의
순수성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관통하거나 떼어내거나 찢어내는 방법으로 입구를 형성
하고 있다는 점이다.다름 사례들의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4가지 타입으로 분
류해 보았다.

34)캐노피(Canopy)는 포치(Porch)와 유사하게 주출입구의 지붕을 조성하여 사람들의 건물에 진입하거나
나가는 사람들이 비를 피하거나,열린 입구의 경계영역으로써 그늘(Shadow Zone)을 조성하는 것을 말
한다.

타타타타

입입입입
주출입구주출입구주출입구주출입구

건축가건축가건축가건축가
특징특징특징특징 비고비고비고비고

건물건물건물건물, , , , 위치위치위치위치

AAAA

Herzog&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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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통식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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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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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기하학적 형

DominusWineryin
Napa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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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ikoInui
균일한 면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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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타입은 관통식 입구이다.그림의 건물들은 균질한 면을 갖고 있으며 직육면체의
기하학적 형태를 갖고 있다.따라서 형태와 면은 여러 요소로 복잡하지 않은 순수성을
갖고 있으며 돌출되는 캐노피 역시 순수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그러므로 돌출이
아닌 면을 뚫어내는 방법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또한 주
출입구로서 상징성이 배제되고 있다.

<그림 3-39>SerpentineGallery의 지붕 층 사선체계

B타입은 균열식 입구로서 면의 찢어짐이나 뚫림으로 입구를 조성하는 방법을 말한
다.토요이토의 서펜션 갤러리와 헤르조그 & 드 뮤론의 프라다 건물은 표피의 구성에

Herzog& De
Meuron

입구가 돌출되어 

있지만 유리로 

되어있고, 벽과 

유사한 무늬로 

인해 존재감이 

흡수되고 있다.

하게 인식 할 수 

없음
Eberswalde
Libraryin
Germany

DDDD

Herzog& De
Meuron

복잡하게 얽인 

강철 빔들 사이

로 사람들은 자

유롭게 다닌다

1)입구 없음

2)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모호하여 

입구의 의미가 사

라짐

BeijingStadium in
China

<표 6>표피건물의 입구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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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칙을 저해하지 않는 뚫어 놓고 있다.서펜션 갤러리에서 사선의 랜덤한 교차는 마
치 거미줄처럼 얽혀서 면을 형성한다.사선의 얽힘으로 인해 생기는 닫힌 면에 유리와
철판을 붙임으로써 벽과 지붕을 만든다.또한 면을 붙이지 않은 부분은 문이 된다.
프라다건물에서 유사하게 다이아몬드 유닛 3.5개 분량을 비워내면서 문으로 만들고

있다.조금 다르게 시애들 도서관과 토즈 건물은 찢어진 면에 입구를 만들고 있다. 토
즈의 찢어진 콘크리트 사이의 입구는 나무줄기 사이로 진입하는것 같은 경험을 유발하
며,시애틀 도서관의 찢어진 면은 철골프레임과 유리의 물성을 천이나 종이의 유동성으
로 환원시키고 있다.
C타입은 흡수식 입구로 구분할 수 있다.헤르조그 & 드 뮤론의 신호소 건물은 외벽

의 텍스쳐를 문에 동일하게 입혀서 문과 벽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이 건물의 수평방향
의 구리 루버는 콘크리트 벽,창틀,문,창문 등의 개별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어 버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에베르스발데 도서관의 입구는 유리의 투명함으로 아주 가벼워 보이
며 돌출된 형태를 제외한 부가적 장치도 없는 순수한 형태이다.또한 콘크리트와 유리
로 이뤄진 표피의 수평방향 무늬가 입구를 형성하는 유리에 연장되어 입구는 표피성으
로 흡수되고 있다.
D타입은 입구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이다.베이징 스타디움은 얽힌 구조로 빔이 교

차되어 지나가고 있고 교차된 빔은 자체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빔들이 형
성한 공간에 경기장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표
피는 독립체로 존재하며 별도의 벽을 만들고 있지 않으므로 표피의 영역에서 입구의
의미는 사라진다.

<그림 3-40>BeijingStadium의 구조체계

지금까지 분석한 건물들은 형태의 독특함이 아닌 면의 채움 방식에서 단위요소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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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물성의 변형을 통한 감각을 교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렇다면 표피의
물리적 특징이 유발하는 의미체계의 확장은 건축담론에서 항상 중요한 화두였던 소통
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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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 맥루한(MarshallMcluhan)의 정의에 따르면 피부 즉 감각적
인 표피는 건물을 싸고,지역 환경과 도시공간을 연결하고,빛과 소
리와 흐름들을 흡수하고,외부로 향한 이미지들과 활력적인 긴장들
에 반향한다.35)도요 이토(ToyoIto)는 거기에 덧붙여 말하기를 ‘그
러나 만약 주택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딱딱하지 않고,조밀하다면 대
도시의 가상 자연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한 전자적 외피는 눈
속임이 되며 인류는 ‘미디어 숲의 타잔(Tarzans in the media
forest)'이 되어간다’라고 언급했다.
맥루한과 이토는 건축물의 표피는 유기체로서 매체적 성격을 가

지고 있고,현대인은 넘쳐나는 매체와 끊임없는 소통적 관계에 위치
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앞 장에서 물리적 표피가 갖는 시각적 현상
과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본 장에서는 현대성을 반영하는 건축물의
표피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특징을 주체와 객체의 소통의 입장에서
투시도와 생산과 소비의 논리,비일상적 경험,상징성,브랜드화로
구분되는 키워드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해 보고 그 의
의를 밝히고자 한다.

4.1표피를 통한 주체와 객체의 지각적 소통
4.2현대성을 반영하는 표피의 매체적 속성
4.3비물질적 표피를 통한 건축적 분위기의 극대화
4.4미학의 관점으로 본 예술작품으로서 건축표피

35) MarshallMcluhan,박정규 역,미디어의 이해,커뮤니케이션스 북스 출판,1999

제제제444장장장
소소소통통통과과과 매매매체체체로로로서서서 표표표피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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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표표표피피피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주주주체체체와와와 객객객체체체의의의 지지지각각각적적적 소소소통통통

현대건축물에서 재료의 새로운 사용과 시각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잠재성을 드러내
는 계기로 사용되었다.거리에 따른 물성의 변형과 선험적인 물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물질로서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며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
다.이러한 감각은 동일한 물질을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되고,
표피의 영역 안에서 물질의 물성을 해체하고 재구축함으로써 관찰자의 주관적인 해석
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해석을 극대화하기 위해 표피는 물질의 변형적 사용에 이어 전

자매체의 사용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 외벽이 매체로서
성질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분석된다.역설적으로 건축물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소
통적 관계는 시각적 장애가 없는 공간뿐만 아니라 중첩을 통한 표피의 왜곡과 모호함
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체와 객체간의 소통적 관계는 공간적 차원에서 주로 거론 되어왔다.그러나 미디어

의 발달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건축물에서 표피가 중요해 지고 있다.공간적 소통에서
표피적 소통의 공존적 발생은 비릴리오(PaulVirilio)의 매체와 표피의 관점이 드러난
문구에 나타나 있다.

실제로,인간이 최초로 울타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경계란 무엇인
가 하는 개념은 파사드와 그것이 대면하고 있는 것,그 마주보는 대상 모
두에 관계된 변형을 겪었다.담장으로부터 스크린까지,성곽의 석조벽면을
거쳐 경계-표면(boundary-surface)은 알게모르게 계속해서 변형되었던 것
이다.그 가운데 가장 최근의 변형이 바로 접면(interface)일 것이다....‘성벽
안’/‘성벽 밖’의 구분은 교통의 혁명과 원거리 의사소통의 발달로 약화되
었으며,이것은 도시 외곽지역의 성운과 같은 집합도시로 귀결되었다.실
제로 우리는 건설 재료들이 갖는 불투명성이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역설적
인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운반 가능한 구조의 등장과 함께(유리,
플라스틱 등)가볍고 투명한 재료들로 이루어진 커튼월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트레싱 페이퍼,아세테이트지,아크릴판 등이
종이의 불투명성을 대체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석재의 파사드를 대신하
기에 이르렀다.36) -폴 비릴리오-

36)PaulVirilio,TheOverexposedCity,ArchitectureTheorysince1968,MITPress,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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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ct,sincemenfirstbeganusingenclosures,thenotionofwhat
aboundaryishasundergonetransformationswhichconcernboththe
facadeandwhatitfaces,itsvis-a-vis.From thefencetothescreen,
bywayoftherampart'sstonewalls,theboundary-surfacehasbeen
continually transformed,perceptibly orimperceptibly.Itsmostrecent
transformationisperhapsthatoftheinterface.....Theveryopposition
"intramural"/"extramural"wasitselfweakenedbytherevolutionin
transpor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and
telecommunications,whichresultedinthenebulousconurbationofan
urbanfringe.Ineffect,wearewitnessingaparadoxicalphenomenonin
which the opacity of construction materials is virtually being
eliminates.Withtheemergenceofportativestructures,curtainwalls
madeoflightandtransparentmaterials(glass,plastics)arereplacing
thestonefacadeatthesametimethatthetracingpaper,acetateand
plexiglassusedinprojectstudiesarereplacingtheopacityofpaper.

-PaulVirilio-

비릴리오는 경계에 대한개념을 개괄적으로 언급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
음을 주장하고 있다.건축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도시에 있어서 안과 밖의 경계는 매
체,소통기술,재료의 발달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비릴리오는 소통적 매체를
경계에서 찾고 있다.특히 접면이라 언급되는 건축의 표피는 물리적 성격을 떠나서 은
유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성격을 부여받았고,그것이 건축물의 벽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
이다.이 글에서 언급한 단어 즉 boundary,surface,interface,communication는 표피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키워드이다.77년 파리의 퐁피두 센터의 파사드 개념에 대한 변화는
이전의 외벽의 개념인 경계(boundary)설정이 이제는 두께감이 적어지고 레이어(layer)
를 가지는 표피(surface)의 개념으로 변화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이러한 표면은 외
부 자극에 대해 접면(interface)으로서 새롭게 소통(communication)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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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111공공공간간간에에에서서서 지지지각각각적적적 소소소통통통

건축의 영역에서 소통과 재현은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 왔다.단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방법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우리는 원시 동굴의 벽화를 통해 후손들에게 메시
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소통했음을 알 수 있다.문명이 발전됨에 따라 벽화뿐만 아니
라 건축물의 벽이나 기둥에 조각도 하게 되었고,로마시대의 디오클레아티아누스 궁전
의 엄격한 축과 아케이드를 이루는 열주들을 통해 황제의 권력을 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공간 형태를 가지고 있다.또한 교회 양식에서도 바실리카 양식을 기본으로 볼트와 돔
등으로 높은 공간과 빛에 의해 신성화 된 공간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근대에 들어
와서도 소통에 대한 시도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스(Miesvander
Roha)의브릭 빌라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들 수 있다.두 건축물에 대해 미스는 전
면 유리벽이나 최소화된 기둥,자유롭게 배치된 내부 벽이 내부공간을 외부와 시각적으
로 완전히 소통하게 되는 건축형태로 언급하고 있다.37)

<그림 4-1> BrickVilla의 평면 -벽이 열
려있어서 공간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4-2> BarcelonaPavilion의 평면 -벽이
완결하게 닫혀있지 않다.

이 개방형 평면에서 미스는 유리 밖의 변화하는 자연과 미적인 가구(미스는 가구 하
나하나의 디자인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를 주된 효과로 삼았다.또한 파빌리온을 이루고
있는 요소인 물,대리석,유리,크롬 기둥은 반사의 성질을 가지며 물성의 충돌을 야기
한다.유리는 투과가 아닌 공간을 반사하고,물은 자연을 반사한다.따라서 공간은 최대
한 비워지고 중성적 성격을 가지는 소통적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37)CarolineConstant,TheBarcelonaPavilionasLandscapeGarden,AAFiles2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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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222공공공간간간적적적 소소소통통통에에에서서서 주주주체체체와와와 객객객체체체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공간에서 소통의 관계는 주로 직접적인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건물이라는 테두
리 내부에 공간은 서로 위계를 갖고 있으며,그 위계를 통해 감시나 권력 타자에 대한
인식 등 여러 방식의 소통이 발생한다.따라서 건축물 내에서 주체와 타자간의 소통에
는 공간 구조가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최초의 파놉티콘
(Panopticon)에서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 사이의 시각은 비대칭적이다.감시하는
자는 중앙에서 건물내부공간의 모든 영역을 볼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권력의
상징이다.하지만 수감되는 자는 개인적 영역에 갇혀 주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시하
는 자를 볼 수밖에 없다.이것은 권력과 감시 체계의 공간적 소통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3>최초의 파놉티콘 -공간적 감시체계

이와 유사하게 베아트리체 꼴로미냐(BeatrizColomina)가 분석한 아돌프 로스(Adolp
의 주택에서도 발견 할 수 있는데,비엔나 공작연맹 지들룽에서 창문을 등진 소파의 위
치를 통해 안락하고 책읽기 좋은 공간인 것처럼 보이는 공간을 만들었다.하지만 그 공
간은 방문한 손님 소파에 앉은 주인을 인식하기 쉽지 않고,주인의 입장에서 반전되는
감시 장치이다.또한 몰러주택에서 바닥의 레벨 차에 의한 시각적 제어 장치를 발견 할
수 있다.
푸코가 ‘권력으로서 시선’이라고 언급했듯이 시선은 주체개념이 강한 일방적 관계이

므로 상호 평행적 관계인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일방적인 시선의
관점이 아닌 시각의 입장으로 이해해야 하며,주체와 객체는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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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평행적 관계가 되어야함을 의미한다.앞에서 설명한 미스의 열린 벽은 주체와 객체
의 평행적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지각의 입장이 중요해진다.

<그림 4-4>소통과 감시 개념도

444...111...333표표표피피피에에에서서서 나나나타타타나나나는는는 지지지각각각적적적 소소소통통통

<그림 4-5> MVRDV - Media
Galaxy의 외부모습 -외부면에 투
영된 이미지들이 건물을 미디어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림 4-6> MediaGalaxy의 내부
-단일한 표피로 감싸져 있다.

이에 반해 포스트모던을 이후 현재 지어지고 있는 일부 리딩 건축가의 건축물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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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다르게 해석된다.그들은 공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내부공간이 어떻게 구성되
는가 보다는 오히려 ‘이 건물이 어떻게 보여 질 것인가?’에 대해 더 고민의 흔적이 보
인다.심지어 MVRDV는 미디어 갤럭시(MediaGaluxy)프로젝트를 통해 형태는 단순
히 법규상 허용하는 최대용적을 그대로 외벽으로 둘러싼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 공간의 소통적 역할보다는 외부를 감싸고 있는 외
벽이 내부로 관통되고,반 투명한 외벽에 매스미디어가 투영되어 내부와 외부에서 단편
적 이미지가 넘쳐 나오는,표피를 통해 건물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
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사하게도 PTW가 설
계한 수영경기장(National
Aquatics Centre)으로 일
명 Bubble Building과
Herzog & de Meuron이
설계한 올림픽 스타디움에
서도 ‘어떻게 보일것인가?’
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
었고 지어지고 있다.두 건
물은 어떤 물질의 ‘에워쌈’
으로 표현되고 있다.위 조
감도는 건물이 주는 이미

지에 대한 건축가의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대지 안에서 두 건물이 주는 물성의 차이
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외부에서 지각되는 건물의
의미를 건축가는 표피를 매체로 이용하고 이미지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내부 프로그램의 변형을 통한 형태의 형성이라는 방법론과는 아주 다르다.

이것은 매우 유행적(Fashionable)이고,비물질적이어서 대상이 모호해지고,형태와 면의
순수성을 갖고 있다.이 건물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사용
자의 동선,접근,외벽과 구조와의 관계 등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단지 형태를 기하학
적으로 단순화 하고,기능적인 공간들을 단일한 표피로 에워싸서 순수한 이미지로 자극
하는 것이 목적이다.만약 표피가 없다면 특별한 개성을 갖지 못하는 현존재로 남게 될
뿐이다.다시 말해서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발가벗겨진 관중석과 기타 프로그램이 수반
되는 실들만이 남게 되어 다른 어떤 경기장과 다를 바 없게 된다.또한 이들 표피는 매
우 유기체적이어서 어떠한 경기장에 씌워놔도 무방하다.
서울 올림픽공원의 수영경기장과 제1체육관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림 4-7>국립 아쿠아틱 센터와 올림픽 주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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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말과
같이 기능에 충
실한 형태구성을
갖고 있다.두 경
기장은 용도,기
능의 면에서 거
의 유사하지만
관찰자의 입장에
서는 다르게 지
각 된다.올림픽
공원의 수영경기
장에 비해 아쿠
아틱 센터는 표
피가 물방울의 막으로 은유되어 수용프로그램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며 경량성을 확보하
고 있다.이것은 근대건축물이 표현하고자 했던 흰벽이 갖는 비물질성으로 순수하고 가
벼워 보이고 싶은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또한 표피가 가지는 물성을 물방울로 변형
함에 의해 스스로 매체로서 지각-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그림 4-9>올림픽공원의 수영경기장과 1체육관
-구조가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 중량감을 가중시키며,은유체계가 없다.

<그림 4-8>
국립 아쿠아틱 센터의 버블 -거품 형태를 통해 수영장임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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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스타디움이 막 구조를 통한 경량화와 구조미를 강조했다면 올림픽 스
타디움은(헤르조그의 의하면 ‘둥지(nest)'로 표현되고 있다)구조의 역할을 하는 프레임이 공간을
랜덤하게 감싸는 새로운 방법으로 경량성과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앞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가의 독창적인 생각,다중의미체계,기술적 뒷

받침 등의 복합적 상황을 통해 건축물을 표피라는 세련된 옷을 걸치고 도시에 하나씩
세워지고 있다.물론 근대 작가들의 대량생산을 통한 유토피아적 도시건설과 거리가 먼
활동이고,넘쳐나는 복제품의 시대에 생산의 논리와는 거리가 멀지만 작가성이 드러나
는 건축물을 통해 창조성이라는 브랜드화로 건축물이 하나의 예술품으로의 새로운 시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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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현현현대대대성성성을을을 반반반영영영하하하는는는 표표표피피피의의의 매매매체체체적적적 속속속성성성

앞 절을 통해 건축의 영역에서 지각적 소통을 위한 매체는 공간에서 표피로 전환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렇다고 공간적 소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단지 소통적 영
역에 있어서 건축물의 표피가 소통영역에 더해짐으로 인해,결과적으로 소통의 영역이
확대되고 풍성해 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444...222...111근근근대대대이이이후후후 인인인식식식체체체계계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원작과 복제의 경계가 흐려지고,대량생산이 가능해 졌으며,
공간적 영역이 확대되고,시간적 거리는 점차 없어지고 있다.기차 등 교통-매체의 탄
생과 라디오와 전화기 등 소통-매체의 보급,신문,잡지,책 등의 미디어-매체는 사람
들의 활동영역과 의식체계를 확장 시켰다.이러한 점을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이
런 양상과 그에 수반되는 변화를 93년 11월 UniversityofToronto에서 있었던 강의
초록인 BeyondDelirious에서 말하고 있다.

내년에 영국과 대륙 사이가 터널로써 연결된다.프랑스 떼제베 고속철
도와 터널이 결합된 영향력이 격렬하리라 추측된다.Lille와 Paris를 잇는
열차는 2시간 반 만에 주파해왔다.이제는 50분 만에 완주한다.디즈니랜
드까지는 45분이 걸린다.Lille에서 London은 13시간 이었다.이것은 1시간
10분으로 단축 될 것이다.독일에서 두 시간 거리인 Brussels는 40분이 걸
릴 것이다.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이 지역은 완전히 재디자인·재고안 되
었다.예를 들면,영국인들은 Lille에 별장을 살 것이다.왜냐하면 Lille에서
London중심부로 가는 것이 영국주변에서 London중심부로 가는것 보다 빠
르기 때문이다.중대한 요건이 거리가 아니라 어딘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Lille에서 1시간 30분 미만이 소요되는 모든 지역을
나타내는 불규칙적인 형상이 존재한다.이 지역의 모든 사람을 합하면,6
천만명이나 된다.따라서,떼제베와 터널은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퍼져있는
가상의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한다.

-렘 쿨하스-



- 55 -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공간성과 시간성을 변화시켰다.기차-매체는
멀리 떨러진 두 공간을 하나로 엮어 주었고,통신-매체는 시간의 경계를 단축시켰다.
시간과 공간 개념의 변화는 사람들의 사고와 표현의 다양화를 가져왔으며,예술에 표현
에 있어서도 단일 의미체계에서 다양한 의미체계로 변환시켰다.
렘 쿨하스가 표현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는 산업시대 예술에 반기를 든 다다이스트

(dadaist)들의 활동을 통해 짐작 할 수 있다.뒤샹(MarcelDuchamp)으로 대표되는 다
다이스트들은 반 예술,반전통적인 태도로 인습적인 지각에 대항하고 있다.

"예술품이란 색을 칠하거나 구성할 수도 있지만 단지 선택만 할 수도
있다...그것들은 미학적 유쾌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각적 무관
심에 대한 반발이었다.동시에 좋거나 나쁜데 대한 감각을 완전히 배제한
완전한 마취였다." -뒤샹 -

<그림 4-10>마르셀 뒤상의 샘과 자전거 바퀴
-공산품을 예술품으로 전환시켜서 인식체계를 반전시키고 있다.

1917년의 지각에 대한 그의 독창적인 생각은 대상의 물성을 해체시켜버렸고,관찰자
의 지각적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미술작품은 더 이상 완벽한 예술
적 가치를 발현하는 것이 아니다.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잠재된 지각과 감수성을 통
해 미적 가치를 발견해 내고 이해하는 것이다.이러한 새로움의 미적 가치는 무한히 생
산되며,예술작품은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닌 곁에 두고 함께 생각하고 변화되는 존
재로 끌어 내려졌다.이 변화는 주체와 객체의 소통적 영역은 지각을 통해 변형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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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대상은 ‘매체’로써 다양한 해석을 수반하는 소통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444...222...222능능능동동동적적적 소소소통통통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서서서 매매매체체체

현대의 다양한 하이테크놀로지와 매체는 예술의 표현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
며,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했다.비릴리오도 언급했듯이 통신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은
경계 개념뿐만 아니라 예술 및 건축의 표현과정을 변화 시키고 있다.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기술공학으로만 분류되던 ‘매체’는 더 이상 도구로서 존재한다기보다 능동적인
대상으로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반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1>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그림 4-12>CompositionNo.16

‘매체’기술의 방법적,물질적 발달은 회화의 표현에 있어서 시각적인 다양성에서 촉
각적 다양성으로 변화 시켰다.잭슨 폴록(JacksonPollock)은 추상표현주의38)에 입각하
여 물감을 떨어뜨리거나,쏟아 붇는 액션 페인팅이라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통해 관
객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입장이 아니라 행위적인 접근으로서 촉각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이것은 관객의 다양한 해석과 지각경험의 변화로 귀결된다.회화의 공간화는 진보
된 재료와 기술적인 과학의 결합으로 새로운 조형 이념을 개척할 수 있었다.39)

38)1940년대와 50년대에 미국 화단을 지배했던 '추상표현주의'의 한 흐름이다.순간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
난 우연성의 효과를 새로운 미의식으로 발전시킨 액션페인팅화가들은 드리핑(Dripping),타시즘
(Tachisme),컬리그래피(Calligraphy)와 같은 개성적인 표현으로 자신들의 회화세계를 구축해 나갔으며
액션 페인팅에 의해 표현된 추상표현주의 화면은 자유롭고 율동적인 선으로 인해 비정형적이고 우연적
인 형태를 나타냈다.-위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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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의 공간화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작가로 다니엘 뷔렌(DanielBuren)을 들 수 있
는데,그는 단색 줄무늬작업으로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그 자리에 그 상황’(in
situart)개념을 도입 하여 장소로부터 창조되는 작품으로 장소와 작품이 동시관계로
서 보여준다.그는 인시츄 작업을 통해 건축공간과 회화,조각을 하나로 아우르고 있다.

<그림 4-13>DanielBuren-LesDeuxPlateaux-(1985–1986)

이와 같이 건축,회화,조각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 맺기는 현대예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베르나르 츄미(BernardTschumi)는 라빌레뜨 공원(Parcdela
Villette)을 이벤트가 벌어지는 점으로서 폴리와 이를 이어주는 선적요소에 대해 시퀀스
라는 영화언어를 사용하며 설명하고 있다.즉 체험자의 시간적인 이동에 따라 공간적인
변위를 체험하게 되고 이러한 체험은 영화의 시퀀스와 같은 구성을 한다는 것이다.이
와 같이 건축요소를 미디어로 전이 시켜버리는 행위는 사물이 가지는 매체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환원된다.

<그림 4-14>BloombergHeadquatersICE-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벽

39)이영환,서양미술사,박영사,1985,p.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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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물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사용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매체의 변화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현대의 매체적 상황은 과거 발터 벤야민이 언급했던 기술 재생
산 시대의 매체적 상황과 다름을 드러내고 있다.시각적 매체뿐 아니라 청각적,촉각적
매체가 융합된 복합적 매체의 등장이 그것이다.기계에 의한 매체에서 전자적인 매체로
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동시적 발생에 의해
유발되는 비-물성이 강조된다.위 사례와 같이 건축물의 표피가 행위에 반응하는 전자
매체에 의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행위를 유발 시킨다.따라서 건축물과 사람은 능동적인
소통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신체적으로 체험되는 매체에 의해 표피의
소통적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444...222...333매매매체체체로로로서서서 표표표피피피의의의 소소소통통통적적적 역역역활활활

건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통은 주로 대중-소통이다.왜냐하면 건축물과 사용자
의 관계는 단일건물-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이다.대중은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는 기의(signified)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체를 통한 소통의 시각으로 접근
할 수 있다.이러한 접근을 건축의 영역에서는 표피로 드러내고 있다.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은 건축물을 이루는 스테인 글라스나,조각,회화를 통해 정보를 이미지로서 전달
하는 인터페이스로서 기능을 갖고 있었다.이것은 건축물이 매체-사물의 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통의 영역에서 매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매체는 앞 절에서 설명했다시피

‘A와 B사이를 이어주는 무엇’으로 간략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오늘날의 매체는 주로
미디어를 일컫고 있다.그것은 그림,간판,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런 매체는 주로 지각에 의해서 경험된다.지각에 의한 논의는 과거 공간이나 프로그램
을 통한 소통에서 표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이것은 현대인의 의식구조와 현대성
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대의 생산과 소비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고 공간의 개념은 더욱 모호해 지고 있

다.비릴리오나 맥루한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현대는 이미지 소비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미지는 더욱 개인화 되어가는 현대인의 소통 단위로 존재하게 되었고,건축가
는 건축물의 ‘표피’를 이미지의 포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같은 표피는 현대
건축물의 새로운 소통적 시각을 확장시켜준다.렘 쿨하스는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ZKM센터의 변화하는 표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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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위한 미술관에서 흥미로운 것은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마치
공적인 생활이 유출되기라고 하듯 밖에서도 보인다는 점이다.동시에 건물
의 외벽에 나타나는 문자는 일종의 메시지를 가장 대중적인 의사소통 방
식으로 외부에 표현한다.바깥쪽에서 볼 때,한 면은 영사 스크린으로 기
능하면서 건물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얇고 투명한 금속성의 표면
을 갖고 있으며,연구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몇 행위들은 외부에 직접적
으로 투영된다.사람들이 미술관에서 서로 다른 층으로 움직여 올라가는
모습 또한 입면에 투영된다.
미디어에 관해서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그 자체를 대단히 만족스럽게

보이는 풍성한 요리처럼 드러내 보여주지만,실제로는 항상 애매한 상태로
남겨둔다는 것이다.미디어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끊임없이
변동한다.그 변동에 의해 공간은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는 이벤트를 감지한
다.40)

-렘 쿨하스-

<그림 4-15>Rem Koolhaas-Zentrum furKunstundMedientechnologie(ZKM)
-표피에 투영되는 이미지는 계속 변화해서 지각을 시지각을 자극한다.

쿨하스는 ZKM프로젝트에서 변동하는 표피가 가지는 가상적이고 일시적인 감각을
짚고 있다.표피를 미디어로 바라보면서 외부에 나타나는 텍스트와 이미지,내부공간의
행위가 표피에 투영되는 것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쿨하스는
끊임없이 변하는 표피를 통해 계속적인 이벤트를 만들어 내고,그것은 현대성의 반영으

40)RemKoolhaas,학생들과의 대화,MGHArchitectureBooks,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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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보고 있다.또한 확정되지 않은 이벤트의 유발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변화 시
켜서 경계의 모호함을 수반하게 되어 지각적 경험-소통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이미
지가 전달하는 소통의 영역은 시각적인 효과로 머물게 된다.유리-표피가 이미지화로
변환된 물성으로 나타날 때 관찰자는 표피의 물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이미지의 소
통적 기능에 의해 다양한 해석을 유발한다.이 둘의 차이는 사람의 지각을 통한 행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소통의 표피는 단일한 막이 아닌 층을 가짐으로써 더 분명해 지는데,

이중표피라고도 말 할 수 있는 표피의 층위는 단일 면이 아닌 둘 이상의 물질로 구성
되어 물질들 간의 관계에 의해 공간이자 경계의 영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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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비비비물물물질질질적적적 표표표피피피를를를 통통통한한한 건건건축축축적적적 분분분위위위기기기의의의 극극극대대대화화화

근대의 투명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건축공간이 갖는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켜놓았
다.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제도적 투명함은 건축물의 투명성으로 재현되었으나 안소니
비들러의 말에 따라 투명함은 곧 불투명함으로 변질 되었다.즉 건축물은 사회전반적인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재현의 대상이었으며,이데올로기의 표상이었다.유사하게
미디어가 범람하는 오늘날에 건축물은 표피라는 옷으로 덮고 있으며,표피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재료의 비물질화를 동해 기능적이었던 외벽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었다.
유리의 투명성이 유발한 건축적 분위기의 변화는 오늘날 표피의 비물질화라는 요소를
통해 극대화 되고 있다.

444...333...111물물물성성성이이이 반반반영영영되되되는는는 공공공간간간의의의 분분분위위위기기기

빛을 일부만 유입하는 표피는 패턴이나 공극에 의해 내부에 유사한 빛의 패턴을 만
들어 낸다.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불규칙한 패턴의 표피가 만들어내는 빛과 그림
자는 균질하고 매끈한 내부공간에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하지만 물성의
차이에 의해 내부 공간은 전혀 다르게 표현된다.도미누스 와인 저장고의 표피는 쇄석
의 적층에 의한 불규칙한 공극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로 유입되는 빛은 Allmann
SattlerWappner의 ReutlingenTraningCenter의 빛과 그림자에 비해 깊이를 갖고 있
다.로이틀링겐 트레이닝 센터의 불규칙한 빛은 유리면 바깥의 식물의 추상적 표현인
불규칙한 프레임을 통한 빛의 잔상이며,빛과 그림자의 경계면을 명쾌하게 구분 가능하
다.그러나 도미누스 와인 저장고의 빛은 외부에서 유입,내부 반사,내부 빛의 투영 등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쇄석의 표피가 갖는 거칠고 불규칙한 공극에 의해 빛은 통과,
산란 되며 인공적으로 잘려진 빛이 아니라 빛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다.

비물질화 된 표피에 의한 빛의 효과는 와인 저장고가 갖는 자연적인 이미지와 건
축물의 상징적인 분위기와 연계된다.인공적인 시설에서 표피에 의한 자연화는 건축물
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준다.이런 표피 효과는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확연이 드러
나는데 도쿄에 있는 프라다건물과 루이뷔통 건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62 -

<그림 4-16> ReutlingenTraningCenter
-빛의 절단면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림 4-17>DominusWinery
-빛이 산란되며 깊이감을 가진다.

444...333...222단단단일일일 요요요소소소의의의 반반반복복복에에에 의의의한한한 건건건축축축적적적 분분분위위위기기기

헤르조그 & 드 뮤론은 프라다 건물의 디
자인 과정에서 형태보다 표피의 구성방식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건축물의 표피
가 프라다 브랜드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사
용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계획과정에서 내부
공간과 구조,표피는 독립적으로 계획되었다.
단면을 살펴보면 슬라브는 중앙 코어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표피는 독립된 구조로 설치
되어 있다.따라서 건물전체를 감싸는 동일
한 크기의 유리 유닛은 패션과 유사하게 시
각적 분위기를 연출하고,교체 가능성을 갖
고 있으며,건물 자체가 상징적인 브랜드화
되고 있다.또한 내부공간의 형태도 표피의
유닛과 동일하게 구성하며 상품 전시방법 역
시 유사하게 해서 브랜드의 플래그쉽 건축물
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4-18>
표피유닛과 통일된 내부 공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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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Prada건물의 다양한 표
피연구

<그림 4-20>단면디테일 -슬라
브와 표피가 분리되어있다.

프라다 건물과 유사하게 표면효과에 의한 의도된 건축적 분위기는 아오키 준(Aoki
Jun)의 루이뷔통 건물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파사드를 구성하고 있는 원형의 잘려진
튜브의 집합은 외부는 물론 내부의 가구와 장식벽에까지 사용되고 있다.파사드를 강조
하기 위해 두 개의 유리면 사이에 지름 10㎝,높이 30㎝의 유리 튜브를 28,000여개를
이어 붙여 봉하고,스테인레스 반사패널에 매달았다.그래서 스테인레스의 반사성질과
유리튜브의 왜곡성질,유리 마감면의 반사와 통과성질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난반사를
일으키고,주변의 광경을 왜곡,반사시키고 있다.

<그림 4-21>AokiJun-LouisVuitton건물의 파사드와 내벽

반면에 내부 벽은 유리면으로 봉하지 않은 철제 튜브로만 구성되어 있다.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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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성과 유리면의 유무에 의해 유리와 철제 튜브의 물성은 이질적으로 상호 교란
되고 있다.따라서 내부의 철제 튜브는 쇠라는 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공극에 의해
관통되는 후면의 대상들 또한 이질적인 것으로 변형된다.
아오키 준은 원형튜브의 이질적 사용을 통해 브랜드의 상징성과 공간의 깊이감을

표현하고 있다.파사드에서 내벽,제품 디스플에이까지 동일한 구성방식을 취함으로써
반복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표면화된 물성은 복잡한 내부 공간을 통일감
을 가지는 분위기로 전환 시키고 있다.
앞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 단일 요소의 반복적 사용은 의도된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또한 재료의 비물질적 사용은 건축적 표정을 만들어 내
고 있으며,건축물을 오브제화 해서 예술작품처럼 변형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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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미미미학학학의의의 관관관점점점으으으로로로 본본본 예예예술술술작작작품품품으으으로로로서서서 건건건축축축표표표피피피

건축은 미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Michelangelodi
LodovicoBuonarrotiSimoni)는 캄피돌리오 광장(PiazzadelCampidoglio)을 설계했으
며,르 꼬르뷔제(LeCorbusier)는 오장팡(OzenfantAmedee)과 함께 순수주의 회화를
그렸듯,건축가와 화가,조각가는 서로에게 영감을 얻었다.그러나 건축 자체가 갖는 스
케일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조건,공학적 문제들로 인해 일대일 대응은 쉽지 않다.재료
가 갖는 물리적 성질은 회화나 조각의 재료와 다르기 때문이다.그러나 현대 건축물 중
비물질적인 애워쌈을 통해 건축물을 단일화 하고,오브제화 해서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건설되는 것이 있는데,바로 표피를 통해서 가능해 진다.

444...444...111원원원본본본성성성과과과 복복복제제제,,,재재재현현현된된된 이이이미미미지지지

회화나 조각의 존재론적 특성이 원본성에 기인하듯 건축물은 더욱 원본의 아우라를
뿜어냄으로써 존재론적 가치를 가진다.근대의 기술과 생산의 시대에서 시작된 복제품
으로서 건축물은 예술작품으로서 가치를 잃어 버렸다.발터 벤야민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복제품이 있다 해도 원본이 가지는 아우라를 파괴시킬 수는 없다고 언
급했다.건축물을 조각과 같은 예술작품과 같은 레벨에서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더
라도 존재론적 시각을 통하면 오브제와 유사하게 생각 할 수 있다.게다가 건축물은 지
역이나 주변맥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한 장소성을 가진다.장소성을 가지는 오
브제로서 건축물은 표피의 관점으로 해석된다.
영화나 사진은 예술작품의 원본성을 갖지 않는다.그것은 예술작품이 갖는 원본성을

쉽게 복제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길을 열고 있다.그것이 가져온 변화
는 이미지의 재생산의 가능성이었다.41)오늘날 건축은 사진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
한 투시도와 조감도 등으로 재현하고 있다.재현된 이미지들은 미디어를 통해 무한이
복제되고 소비된다.또한 언빌트 프로젝트(UnbuiltProject)나 페이퍼 아키텍처(Paper
Architecture)등과 같이 실재 없이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것들도 존재한다.이런 점에서
건축물은 더 이상 공간으로 소통뿐만 아니라 3차원 오브제가 2차원 면에 재현되는 이
미지로도 소통하고 있음을 뜻한다.

41)심혜련,디지털 매체예술에서 이미지,매체철학의 이해,인간사랑,2005,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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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미지는 상태,현상에 불과하다.현상으로서
이미지는 실재와 관계 맺고 있고 본질을 재현한다.따라서 이미지는 실재,본질에 편승
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절대 본질이 될 수 없다.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표피의 관점에
서 봤을 때,외면은 건축물이 가지는 본질의 현상적 이미지의 재현에 불과 하다.하지
만 디지털 매체 시대인 현대 시각에서 표피는 전통적 이미지와 다르게 해석된다.디지
털 매체 시대의 이미지는 과거의 이미지와 다르게 자신이 존재로서 드러낸다.42)건축
물 자체의 대상과 독립되어 생각 가능한 이미지로서 표피의 변화 가능함은 항상 새로
운 현상을 가능하게 하고,새로운 현상 자체가 본질적 성격을 가진다.
같은 맥락으로 자하 하디드(ZahaHadid)의 다시점 표현기법에 의한 투시도는 건축

물의 재현이자 왜곡된 이미지의 투시도로서 완성된 결과물로 인식된다.색체와 어안렌
즈를 끼고 보는듯한 그의 투시도는 쉽게 해석 가능한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경험과 상
상력을 자극하는 매체가 된다.자하 하디드의 투시도에 대한 여러 연구문헌들을 살펴보
면 다시점의 배경과 관계로서 회화에서 나타났던 동시성의 개념으로 언급되어있다.공
간을 재현하는데 있어 시간개념을 더해 시공간의 연속선에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디드는 자신의 표현방법을 언급하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투시도를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내가 그린 표현도면은 일러스트레이션도,건물도 아니다.건물에 대한
표현 도면이다.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에 대한 일러스트가 아닌 것이다.이
것은 텍스트처럼 볼 필요가 있다.표현도면이란 것은 아이디어를 탐색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오해하여,단순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간주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그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 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다.어떤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지
도 모르지만,나에게 있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우리들은 항상 그
형태를 변경해 갈 수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의 배치,즉 아이디어인
것이다,아이디어는 명쾌해야만 한다.아이디어가 명확해야만 다른 것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다.43)

-자하 하디드-

하디드의 표현도면은 디자인에 있어 프로세스 과정이자 결과물의 재현이다.건축물의
재현적 방법으로서 현상의 왜곡된 상은 건축물에게 운동성과 시간성을 부여하고,그것

42)심혜련,위의 책,p251
43)GaDocumentExtraSeriesNo.3,전게서,p17-21



- 67 -

은 다시 하디드에게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이와 같은 시각에서 하디드의 표현도
면은 단순한 결과물의 재현으로서 투시도가 아닌 진화적 성격을 가지는 재현적 결과물
이다.따라서 하디드의 표현도면은 건축물과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일으키
는 힘을 가진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림 4-22>ZahaHadid-ThePeak,Leisureclub,HongKong

그녀의 첫 번째 현상설계 당선안 이었던 홍콩 피크 클럽(HongKongPeakClub)안
의 표현도면에서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첫 번째 투시도에서 마치 우주공간에
건물의 각 요소들이 부유하는 듯한 느낌을 색의 변화와 윤곽선과 명암의 변화를 이용
해서 중첩된 부분을 대비 시키고 있다.그리고 두 번째 투시도에서는 건물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지형에 박혀있고,지형마저도 날카롭게 부서져 있다.Kowloonhill정상에 세
워질 예정이었던 ThePeak는 위태로운 지점에 내려앉은 것처럼 비스듬히 놓여 져 있
다.또한 음영이 강조되어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전통적인 투시도에서 중요하게 사용
되어져왔던 소실점은 표현도면의중심과 최상부에 위치하며 지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기
울이거나,하나의 소실점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시점을 통해 주변경관들과의 지각 범위
를 최대한 넓히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하디드 자신은 지형과 주변맥락과의 관계를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해지고,표현도면을 보는 이는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인식과 동시에 역
동적인 운동성과 눈의 시각보다 확대된 2차원면의 경험에 새로운 지각적 현상으로 인
식된다.
하디드의 표현도면 작업에서 알 수 있듯,다시점을 통한 왜곡된 재현 이미지가 현상

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제작자-결과물-타자 상호간에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매체가 되고 있다.실재에 대한 모방과 재현으로서의 미메시스가 전통적으로 이미지 매
체의 1차적 조건이었다면,이것은 변형을 통해 실재를 왜곡한다.게다가 프로세스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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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퍼 아키텍쳐에서는 개념과 이미지만 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존재하는,‘실재
없음’을 이미지 매체가 대신하고 있다.

444...444...222표표표피피피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예예예술술술작작작품품품으으으로로로서서서 건건건축축축물물물

우리의 눈은 빛 속에서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다.기본적 형태들
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오늘날 건축가는 이러
한 단순한 형태를 더 이상 구현하지 않는다.계산의 결과에 따라 작업하는
엔지니어는 기하학으로 우리의 눈을,수학으로 우리의 정신을 만족시키면
서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한다.그들의 작품은 위대한 예술품이 되어간다.44)

-르 꼬르뷔제-

재현된 이미지에 대한 관점과 건축표피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헤르조그 & 드 뮤론(Herzog & de mueron)의 에베르스발데 기술학교 도서관
(EberswaldeLibrary)의 표피는 콘크리트와 유리 패널로 이루어져있다.각 패널은 복제
된 이미지들이 수평적인 띠를 이루고 있다.각각의 이미지들은 콘크리트에는 옅게,유
리면에는 거칠고 불투명하게 프린팅 되어 무거운 콘크리트와 가볍고 상대적으로 얇은
유리의 물성을 반전 시키고 있다.또한 원본과 복제의 구분이 없는 이미지의 재생산을
통해 원본성의 이데올로기를 재구축하고 있다.게다가 수평적인 띠를 형성함으로 인해
기하학적 단순한 형태의 건물을 비물질성으로 오브제화 하고 있다.

<그림 4-23>Herzog& deMeuron-EberswaldeLibrary

44)LeCorbusier,이관석 역,건축을 향하여,동녘,2002,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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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조그 & 드 뮤론의 표피에 집착하는 이 같은 결과물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친
것이며,형태에서는 일종의 ‘단순성’으로,환원된 형태 내부에서는 외벽의 변형인 표피
로 보아야 한다.커티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은 건축행위의 목표중 하나로 세계에
대한 지각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삼고 있다.그들에게 표피는 주변을 향한 일종의 스크
린이며,프레임이다.렌즈를 통해 카메라로 세계를 바라보듯,지각하는 주체에 있어 표
피를 통해 지각적인 경험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건축물이 예술작품화 된다는 것은 실제를 눈으로 확인할 때도 느낄 수 있지만,근대

거장 르 꼬르뷔제가 설정된 건물사진을 통해 건물을 오브제화 했듯이,헤르조그 & 드
뮤론의 건물도 마찬가지 이다.

Herzog와 deMeuron의 건물들은 분명하고도 통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히 강렬하게 정면을 잡은 사진 속에서 드러나
곤 한다.그 누가 깊이감을 주면서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수평방향의
슬레이트 전체를 단아 놓은 Ricola사의 창고 건물 사진을 잊을 수 있겠는
가?또는 줄지어 선 포도나무 위로 솟아 있는 벽면의 질감을 극명하게 모
여주고 있는 Dominus포도주 양조장 건물의 사진을,아니면 겨울 황혼녘
길 위에 간혹 나뭇잎이 덜어져 있고 건물 안의 빛이 수평의 띠를 이룬 우
유빛 유리 사이로 흘러넘치는 Goetz갤러리의 사진을 그 누가 잊을 수 있
겠는가?그 모든 것들을 잊는다 해도 일광을 받아 오렌지 빛의 갈색으로
빛나고 있는 저 Basel의 신호소 건물 사진이 있는 것이다.그 수평 방향의
줄무늬는 서로 다른 강도로 빛을 받아들이거나 반사하고 그림자가 만드는
선들은 전체의 형태 속에서 물결치며 그 강렬한 선들과 색채는 추상적인
회화를 상기시키는 정도에 이른다.45)

-Willam J.RCurtis-

재현되는 이미지로서 건축물은 조각 작품의 이미지와 유사한 아우라(Aura)를 뿜어
낸다.그것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오브제와 유사하게 판단되기 때문이다.대신에 실
재로서 건축물은 예술작품의 아우라와 함께 장소성으로서 아우라를 지닌다.건축물의
기본적인 기능이 인간의 거주나 생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지라도,건축물
자체가 가지는 표상성은 건축가의 의지와 시대상의 반영에 의해 수반되어 왔기에,건축

45)Curtis,William J.R.,Enigmasofsurfacesanddepth,ThearchitectureofHerzog&deMeuron,El
croquis109/110,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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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써 불특정한 것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게 되는 것이
다.
앞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의미의 다중체계와 본질에 대한 해석의 변화는 현대성의

단편으로서 표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표를 통해 표피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의 공
통점을 살펴보면,지리적으로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도시이거나 근교에 위치하고 있고,
용도 면에서는 대중이 목적의식을 갖고 찾는 건물로써 지역에서 상징성을 필요함을 알
수 있다.여기서 거론한 건물들은 개인적이지 않고 대중 중심이며,상징적인 의미를 가
져야 하고,자극적으로 보여야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따라서 다음의 건축가
들은 표피를 통해 각 시설의 본성을 표현하고 있으며,그것이 단순한 오브제에서 벗어
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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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가가가명명명 건건건물물물명명명 대대대지지지 용용용도도도 건건건립립립연연연도도도

TTToooyyyoooIIItttooo

SendaiMedia
Theque Aoba-Ku,sendai 도서관,

갤러리,극장 2001

Serpentine
GalleryPavilion

Hyde Park,London,
England 파빌리온 2002

Tod's Omotesando 쇼핑센터 2004

HHHeeerrrzzzoooggg&&&
dddeeeMMMuuueeerrrooonnn

SignalBox Basel,Switzerland 철도통제센터 1994

DominusWinery Yountwille,
California 와인저장고 1995

Eberswalde
Library

Eberswalde,
Germany 도서관 2000

TokyoPrada Aoyama,Tokyo,Japan 쇼핑센터 2003
AlianzArena Munich,Germany 축구경기장 2005
BeijingStadium Beijing,China 올림픽경기장 2008

KKKuuummmiiikkkooo
IIInnnuuuiii GinzaDior Ginza,Tokyo,Japan 쇼핑센터 2004

JJJeeeaaannnNNNooouuuvvveeelll

Institutede
MondeArab Paris,France 교육시설 1987

fountainCartier Boulevard Raspail,
Paris 사무시설 1994

RRReeemmm
KKKoooooolllhhhaaaaaasss

ZKM Karlsruhe,Germany 미디어갤러리 1996
SeatleNational
Library Seattle,USA 도서관 2003

MMMVVVRRRDDDVVV MediaGalaxy New York,USA 미디어테크 2001
DDDooommmiiinnniiiqqquuueee
PPPeeerrrrrraaauuulllttt

Frenchnational
Library Paris,France 도서관 1997

JJJuuunnngggllliiimmm
SeoulNational
UnivGraduate
ResearchCenter

Seoul,Korea 교육시설 2003

NNNeeedddKKKaaahhhnnn Technorama Winterthur,
Switzerland 박물관 2003

PPPTTTWWW National
AquaticsCenter Beijing,China 수영경기장 2008

<표 7>표피건축물의 작가별,용도별 구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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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결결결 론론론 ---건건건축축축표표표피피피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건축 영역에서 소통은 항상 존재한다.특히 공간에서 주로 거론 되었던 소통을 본
논문에서는 표피에 한정해서 살펴 보았다.최근 논의 되고 있는 표피의 특성은 재료의
비물질적 사용,전자매체 적용,유기적 형태,층위를 갖는 시각적 반사.환영효과 등을
통해 적극적 소통적 매체로 사용되고 있었다.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물은 일반적으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에 국한되고 있

었다.위와 같은 시설의 속성은 건물의 매체적 특성과 잘 맞아 떨어진다.다른 시설에
비하여 대중적이며 사용자 중심적이어야 하며,상징성을 수반하며,매스컴에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이런 특성의 표피는 패셔너블하다.건축물의 재료에 대한 독특하고 새로
운 시도는 표피에 적용될 때 가장 쉽게 드러나며 관찰자는 쉽게 관심을 가지며,이해한
다.
패션화 된 표피는 이미지로 환원되어 물리적 생산과 소비가 아닌 정보,이미지,브

랜드로써 생산되고 소비된다.따라서 ‘이 건물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은 건축가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시각은 그것에 대한 증거들(시각적
교정,은유적 형태,표상성...)에서 현대건축의 표피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 중요
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특징의 표피는 현대건축에서 단편적이고 국부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관찰자에게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바로크와 로코
코 양식이 가진 속성(회화적,불명료함,비물질성 등)은 표피가 갖는 특징의 원형으로
볼 수 있고,의미체계의 다양성은 근대 예술작품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찾을 수 있음을
증명 했다.
근대를 거친 예술계에서 그랬듯이 의미체계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현대성의 단편

으로 생각할 수 있다.사물로써 건축가들은 건축물에서 현대성을 반영하기 위해 표피에
집착하고 있으며,특히 재료의 사용에 있어 비물질성의 획득을 통해 성취하고 있었다.
재료의 비물질적 사용만이 건축에서 지향해야 할 방법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단지
비물질성의 표피는 건축물의 외면이 갖는 매체로서 기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이미지
의 오브제화를 통해 예술작품으로서 건축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피는 건축물에서 표현 방법의 다양한 가능성과 시설의 성격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따라서 건축표피는 건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지는 않지만 건물을
드러내고자하는 의지가 담긴 영역으로 존재하며,디자인 테크놀로지로써 재료와 기술의
발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체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

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국국국내내내 단단단행행행본본본>>>

이영환,서서서양양양미미미술술술사사사,박영사,1985
봉일범,잠잠잠재재재성성성의의의 차차차원원원,시공문화사,2005
이기상,하하하이이이데데데거거거 사사사유유유의의의 길길길,문예출판사,1993
진중권,미미미학학학오오오디디디세세세이이이,휴머니스트 출판사,2007
매체철학연구회,매매매체체체철철철학학학의의의 이이이해해해,인간사랑 출판,2005
임석재,건건건축축축과과과 미미미술술술이이이 만만만나나나다다다,휴머니스트,2008
심혜련,사사사이이이버버버스스스페페페이이이스스스 시시시대대대의의의 미미미학학학,살림출판사,2006
이진경,근근근대대대적적적 시시시▪▪▪공공공간간간의의의 탄탄탄생생생,푸른숲,2002
주은우,시시시각각각과과과 현현현대대대성성성,한나래,2005
박성수,들들들뢰뢰뢰즈즈즈,이룸 출판,2004
가라타니 고진,김재희 역,은은은유유유로로로서서서의의의 건건건축축축,한나래 출판,1998
EvelynePereChristin,김진화 역,LLLeeeMMMuuurrr,눌와,2005
JohnRajchman,조현일,안예나 역,들들들뢰뢰뢰즈즈즈 건건건축축축,en:fold출판,2004
D.Piper,TTThhheeeIIIlllllluuussstttrrraaattteeedddHHHiiissstttooorrryyyooofffAAArrrttt,Cresent,1995
HeinrichWolfflin,박지형 역,미미미술술술사사사의의의 기기기초초초개개개념념념,시공아트,2004
BeatrizColomina,박훈태 역,프프프라라라이이이버버버시시시와와와 공공공공공공성성성,문화과학사,2000
William J.R.Curtis,강병근 역,111999000000년년년 이이이후후후의의의 현현현대대대건건건축축축,Spacetime,2000
MartinHeidegger,오병남,민병원 역,예예예술술술작작작품품품의의의 근근근원원원,예전사,1979
JeanBaudrillard/JeanNouvel,배영달 옮김,건건건축축축과과과 철철철학학학,동문사,2003,
K.MichealHays,봉일범 옮김,111999666888년년년 이이이후후후의의의 현현현대대대건건건축축축,시공문화사,2003
IgnasideSola-Morales외 다수,유현준 번역,AAAnnnyyybbbooodddyyy---형형형체체체의의의 논논논리리리,현대건축사,
2006
LuigiPrestinenzaPuglisi,박부미,서정연 역,SSSpppaaaccceeesssiiinnnttthhheeeEEEllleeeccctttrrrooonnniiicccAAAgggeee,시공출
판,2001
LeCorbusier,이관석 역,건건건축축축을을을 향향향하하하여여여,동녘,2002
BernardTschumi,류호창 역,건건건축축축과과과 해해해체체체,시공출판,2003
ArataIsozakiedit,김병윤 역,21c.TTThhheeeMMMaaasssttteeerrrBBBuuuiiillldddiiinnnggg,현대건축사,1999
DavidMichaelLevined,정성철 역,모모모더더더니니니티티티와와와 시시시각각각의의의 헤헤헤게게게모모모니니니,시각과 언어 출판,



- 3 -

2004
KateNesbitted,최학종 역,건건건축축축이이이론론론,Spacetime,2006
DungNgoed,김광현 역,루루루이이이스스스 칸칸칸(((학학학생생생들들들과과과의의의 대대대화화화))),MGH ArchitectureBooks,
2001
StanfordKwintered,봉일범 역,렘렘렘 쿨쿨쿨하하하스스스(((학학학생생생들들들과과과의의의 대대대화화화))),MGH Architecture
Books,2003
CharlesJencks,TTThhheeeLLLaaannnggguuuaaagggeeeooofffPPPooosssttt---MMMooorrrdddeeerrrnnnAAArrrccchhhiiittteeeccctttuuurrreee,태림문화사,1991
Ignasi De Sola-Morales Rubio, 이종건 역,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TTTooopppooogggrrraaappphhhiiieeesss ooofff
CCCooonnnttteeemmmpppooorrraaarrryyyAAArrrccchhhiiittteeeccctttuuurrreee,Spacetime출판,2004
DianeGhirardo,최왕돈 역,모모모더더더니니니즘즘즘 이이이후후후의의의 현현현대대대건건건축축축,시공사,2002
FritzNeumeyer,진경돈 외3명 역,OOO...MMM...UUUnnngggeeerrrsss의의의 건건건축축축이이이념념념과과과 작작작품품품론론론,미건사,1994
MarshallMcluhan,박정규 역,미미미디디디어어어의의의 이이이해해해,커뮤니케이션스 북스 출판,1999

<<<외외외국국국 단단단행행행본본본>>>

MarkTaylor,HHHiiidddiiinnnggg,UniversityofChicagoPress,1997
BernardTschumi,AAArrrccchhhiiittteeeccctttuuurrreeeaaannndddDDDiiisssjjjuuunnnccctttiiiooonnn,MIT Press,1996
KateNesbitted,TTThhheeeooorrriiizzziiinnngggaaaNNNeeewww AAAgggeeennndddaaafffooorrrAAArrrccchhhiiittteeecccttt,PrincetonArchitectural
Press,1996
FaeshidMoussavi,MichealKuboedit,TTThhheeeFFFuuunnnccctttiiiooonnnooofffOOOrrrnnnaaammmeeennnttt,Actarpress,
2006
DaliborVesely,AAArrrccchhhiiittteeeccctttuuurrreeeiiinnnttthhheeeAAAgggeeeooofffDDDiiivvviiidddeeedddRRReeeppprrreeessseeennntttaaatttiiiooonnn,,,MIT Press,
2004
BeatrizColomina,PPPrrriiivvvaaacccyyyaaannndddPPPuuubbbllliiiccciiitttyyy:::MMMooodddeeerrrnnnAAArrrccchhhiiittteeeccctttuuurrreeeaaasssMMMaaassssssMMMeeedddiiiaaa,
MIT Press,1996
MichaelHaysed,AAArrrccchhhiiittteeeccctttuuurrreeeTTThhheeeooorrryyysssiiinnnccceee111999666888,MIT Press,2000
MichaelHaysed,OOOppppppooosssiiitttiiiooonnn,PrincetonArchitecturalPress,1998
AlanColquhoun,MMMooorrrdddeeerrrnnnAAArrrccchhhiiittteeeccctttuuurrreee,OxpordUniversityPress,2002
Tim & CharlotteBenton,FFFooorrrmmm aaannndddFFFuuuccckkktttiiiooonnn,OpenUniversitySet.1975
BrentC.Brolin,AAArrrccchhhiiittteeeccctttuuurrreeeiiinnnCCCooonnnttteeexxxttt,VanNostrandReinholdCompany,1980
NeilLeached,RRReeettthhhiiinnnkkkiiinnngggAAArrrccchhhiiittteeeccctttuuurrreee,Routledge,1997
AlbertoPerez-Gomez,AAArrrccchhhiiittteeeccctttuuurrreeeaaannndddttthhheeeCCCrrriiisssiiiooofffMMMooodddeeerrrnnnSSSccciiieeennnccceee,MIT Press,
1988



- 4 -

Philip Ursprung edit,HHHeeerrrzzzoooggg &&& dddeee MMMeeeuuurrrooonnn---NNNaaatttuuurrraaalll HHHiiissstttooorrryyy,Lars Muller
Publishers,2005
CarolineConstant,TTThhheeeBBBaaarrrccceeelllooonnnaaaPPPaaavvviiillliiiooonnnaaasssLLLaaannndddssscccaaapppeeeGGGaaarrrdddeeennn,AA Files20,
1990

<<<학학학위위위 논논논문문문>>>

안웅희,루루루이이이스스스 칸칸칸의의의 건건건축축축존존존재재재론론론,서울대학교 박사론,2002.2
정재원,해해해체체체주주주의의의 건건건축축축의의의 실실실내내내공공공간간간에에에 나나나타타타난난난 랜랜랜드드드스스스케케케이이이프프프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경
기대학교 석사론,2002.12
유진상,헤헤헤르르르조조조그그그 &&& 드드드 뮤뮤뮤론론론 건건건축축축의의의 외외외피피피구구구성성성 연연연구구구,서울대학교 박사론,2003.8
윤혜영,MMMVVVRRRDDDVVV 건건건축축축의의의 DDDaaatttaaassscccaaapppeee공공공간간간조조조직직직방방방법법법 연연연구구구,서울대 석론,2003

<<<정정정기기기 간간간행행행물물물>>>

DDDooommmiiinnniiiqqquuueeePPPeeerrrrrraaauuulllttt,CompetitionText,A+U No.313,1996,10
BBBeeennnVVVaaannnBBBeeerrrkkkeeelll,C3Architect,건축과 환경,2003
HHHeeerrrzzzoooggg&&& dddeeeMMMeeeuuurrrooonnn,Elcroquis109/110,2003
HHHeeerrrzzzoooggg&&& dddeeeMMMeeeuuurrrooonnn,Elcroquis129/130,2006


	1.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2.건축물의 표피란 무엇인가
	2.1 벽과 표피에 대한 고찰
	2.1.1 전통적인 벽의 변형
	2.1.2 벽의 본성과 물리적 특징
	2.1.3 표피의 건축적 특징

	2.2 건축물의 벽, 외면, 표피의 차이
	2.2.1 벽, 외면, 표피의 관계
	2.2.2 물리적인 벽
	2.2.3 은유로서 외면
	2.2.4 독립적 개체로서 표피


	3.물성의 변형과 지각적 경험
	3.1 물성의 변화를 통한 표피의 비물질화
	3.1.1 바로크 건축의 장식과 표피의 유사성과 상관관계
	3.1.2 표피에서 물질의 사용

	3.2 표피에서 유발되는 시각적 경험
	3.2.1 상징의 시각적 재현
	3.2.2 상징적 재현의 이미지화
	3.2.3 이미지의 다양한 의미체계
	3.2.4 층위로서 표피

	3.3 물리적 표피의 다양한 실험
	3.3.1 면의 이어짐
	3.3.2 물질에 대한 재해석

	3.4 건축물에서 표피의 특징
	3.4.1 구성방식에 따른 시각적 특성
	3.4.2 주출입구의 특성


	4.소통과 매체로서 표피
	4.1 표피를 통한 주체와 객체의 지각적 소통
	4.1.1 공간에서 지각적 소통
	4.1.2 공간적 소통에서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4.1.3 표피에서 지각적 소통

	4.2 현대성을 반영하는 표피의 매체적 속성
	4.2.1 근대이후 인식 체계의 변화
	4.2.2 능동적 소통대상으로서 매체
	4.2.3 매체로서 표피의 소통적 역활

	4.3 비물질적 표피를 통한 건축적 분위기의 극대화
	4.3.1 물성이 반영되는 공간의 분위기
	4.3.2 단일 요소의 반복에 의한 건축적 분위기

	4.4 미학의 관점으로 본 예술작품으로서 건축표피
	4.4.1 원본성과 복제, 재현된 이미지
	4.4.2 표피를 통한 예술작품으로서 건축물


	5.결론 - 건축표피의 의의

